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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에서 생존자

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어 세계 교

인들의 기도와 지원이 절박하게 요청된다. 

국제 사회의 발빠른 응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호의 손길이 닿지 못한 생존

자들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번 아이티 지진은 20년 만의 최대 강

진으로 이로 인한 희생자 수는 당초 4만

~5만 명으로 추정됐으나, 지금까지 수습

한 시신 수만 7만 구를 넘어서면서 사망자 

수가 15만 명에서 최대는 20만 명일 것으

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아이티에서 지진

으로 집을 잃고 난민이 된 수는 150만 명

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구호의 손길을 간

절히 기다리고 있다.

◇구호 물자 부족으로 인한 고통 가장 

커=현재 아이티에는 국제 사회로부터의 

구호 물자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당국의 행정이 마비되어 

버린 상황에서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데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존자들의 어려움도 극에 달

하고 있다.

12일 지진 발생 이후 5일이 경과했지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 생필품

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사

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

월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민

심이 흉흉할 대로 흉흉해진 가운데, 최근

에는 수도 포르토프랭스 등 중심부를 비

롯한 인근 지역에서 약탈과 무차별적 총

기 난사 등 폭동 조짐까지 일고 있어, 생

존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은 배로 치

솟고 있다. 한편, 치안의 악화는 또다시 구

호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고 현지 구호 단체 관계자들은 

밝혔다.

구호 물자의 부족은 부상자들의 치료에

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MSF)에 따르면 포르토프랭스와 인근 지

역에 마련된 간이병원에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부상자들이 찾아

들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치료하기에는 

의료 시설과 약품이 턱 없이 부족한 형편

이다. 현지에 파견된 의료팀의 한 의사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30% 정도가 즉시 수

술을 하지 않을시 24시간 내 사망 위험이 

있으나,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곳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려 해도 도로가 파괴되고 

폭동의 위험이 일고 있어 막막할 뿐이라

고 그는 덧붙였다.

전염병은 생존자들에 대한 또다른 위협

이다. 현재 아이티에서는 높은 기온 속 수

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부패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아이티는 이

전에도 인구 중 결핵환자가 130만 명, 에

이즈 환자가 20여만 명에 달하는 등 위생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번 

지진 참사로 인해 당국의 보건 위생 체계

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생존자들은 현재 

각종 호흡기 질환과 말라리아, 디프테리

아, 신종플루 등 전염병과 수인성 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이외에도 재난 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

스장애(PTSD) 등, 생존자들이 즉각적인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순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고 CNN, 

타임지 등은 우려를 표시했다.

◇거대한 절망 속에서도 기도에 의지=

한편, 이같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지진 

참사 이후 처음 맞는 주일인 17일, 교인

들이 교회에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날 폐허가 된 포르토

프랭스 대성당 앞에는 교인들이 모여 들

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

하는 기도를 드렸다. 아이티인으로 두 자

녀의 어머니인 몽데지르 레이몬(27)은 “

여기에 살아 있다는 데 감사드린다. 필요

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녀는 

“많은 아이티인들이 유엔과 정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이 지진은 하나님

이 일으키신 것이라며 원망하고 있다. 오

늘 나는 아이티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이티인들을 위한 기도는 아이티 밖에

서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복음연맹(WEA)

은 카리브해복음주의협의회(EAC)로부터 

지속적으로 아이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아이티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

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프 터니클리프 대표는 “아이티인들이 

이번 재난으로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고

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그들을 위

해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 관대하

게 우리의 것을 내어 놓길 바란다”고 기도

와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EAC는 가장 최근 보고를 통해 아이티에

서 생존한 이들이 크나큰 고통에 직면하

고 있으며, 지진 참사 이후 즉시 긴급 구호

에 투입된 구호 요원들 역시 육체적, 정신

적, 영적 고갈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티 이민자들의 눈물 섞인 기도회도 

연일 열리고 있다.

                                                  <2면에 계속>

아이틴 난민을 돕기 위해 

남가주 교계가 나섰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지용덕 목사)와 남가주한인목

사회(이정현 목사)는 지난 18

일 오전 11시 LA한인회 대회

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고 아이티 난민을 돕기 위한 

재난 구호기금 모금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협 지용덕 회장과 

남가주목사회 이정현 회장은 

“남가주 교계가 공동으로 모

금 창구를 단일화한다. 성도

들의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

하고, “기금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가주교협과 남가주

목사회 그리고 각 지역 교협

과 목사회가 함께하는 재난 

구호 기금 모금의 동참은 수

표는 CKCSC로 발행하여 교

협 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문의: 323-735-3000

교협 사무실: 

981 S. Western, Ave, 

#401, LA., CA 90006       

나성영락교회(림형천목사)

가 19일 오후 2시 적십자 본

부를 방문, 아이티 난민 구호

를 위한 성금 8만불을 전달했

다. 이날 성금을 전달 받은 적

십사 본부 CEO 폴 슐츠는 “

성금을 전달해준 나성영락교

회에 감사를 표한다.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티 난민

들을 위해 쓰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나성영락

교회는 지난 16일 아이티 난

민 구호를 위해 당회를 열고 

성금을 적십자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태근 기자>

폐허 속에서 찬송… “살아있다는 데 감사”

아이티 돕기 위해 

남가주 교계 나섰다

나성영락교회, 적십자에 8만불 기부

아이티,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

“아이티 난민 위해 써주세요” 

구호품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아이티 생존자들. 하지만 구호품은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나성영락교회 이희선 장로가 적십자 CEO 폴 슐츠에게 성금을 전
달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장인관 목사, 이효수 부장집사, 이희선 장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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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성결혼 반대법안 합법성 여부 재판 중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8의 합법성 여

부가 결국 연방법원에서 가려질 전망

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인 결

혼을 허용해 달라며 동성커플 크리스틴 

페리와 샌드라 스티어 등이 제기한 소

송에 대한 법률심리 절차가 11월 샌프

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원고측 대리인으로는 자유주의 헐

리웃 행동주의자들의 후원을 등에 업

은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등장했다. 

2000년 조지 부시와 앨 고어 간 대선 

관련 재판에서 부시측 변호인을 맡았던 

올슨 변호사, 고어측 변호인을 맡았던 

보이스 변호사가 한 배를 탔다.

피고측 대리인은 애리조나 주 기독

교 법률단체인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

드의 지원을 받는 변호인단으로서 노

련한 변호사로 알려진 찰스 쿠퍼가 이

끌고 있다.

금번 재판의 결과는 미국 민주주의의 

원칙이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동성결혼이 전미에서 합법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

장이 동성커플에 결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의 문이 열렸으며, 그 후 2008

년 5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동성결

혼을 합법화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의 것’으

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프로

포지션8이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또

다시 금지됐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역시 2009년 5월 프로포지션8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진

행 중인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

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은 

결혼의 목적에 대한 것이 되고 있다고 

동성결혼 반대 변호인단인 달 쇤게르트 

변호사는 밝혔다.

재판에서 동성결혼 옹호 변호인단은 

“결혼이 점진적으로 아이 지향적에서 

어른 지향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주

장하는 반면, 반대 변호인단은 “결혼의 

목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아이가 관계를 맺는 것”이라

고 대응했다.

동성결혼 반대 변호인단은 동성결혼 

옹호 입장에 대해 1) 결혼의 변화가 부

정적이고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2)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의 

대다수 공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그들을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에 의해 자라도

록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결혼에 나타난 주요 변화가 향

후 의미심장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

에 미치게 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결혼

의 의미는 무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없

고, 결혼에 나타난 변화는 가족과 우리

의 문화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이

다. 한 마디로, 결혼에 대해 이런 혁신적

인 사고는 우리 문화에 거대한 부정적

인 충격을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을 가

했다.                            <임형진 기자>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국무부의 로

버트 킹(Robert King) 대북인권특사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북측의 인권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

라고 밝혔다. 지난 달 초 취임 이후 처음

으로 자료 수집차 한국을 방문한 킹 대

북특사는 “인권을 놓고 볼 때 북한은 세

계에서도 최악의 수준”라며 “북한의 상

황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인권이라

고 강조하며, “북한 당국이 인권을 존중

하는 태도를 더 크게 취해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처럼 강력한 발언은 지난 

월요일 북측이 오랜 적대 관계를 깨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의지

를 표명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 주목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

한 보고서가 또 한번 발표됐다. 미국에 

본부를 둔 프리덤 하우스는 190여 국가

의 인권 수준을 분석한 2010년 보고서

에서 북한을 전 세계를 통틀어 개인의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로 지목했다.

12일 발표한 ‘2010 세계의 자유

(Freedom in the world 2010)’ 보고서

에서 프리덤 하우스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보장 부문에서 북한에 각각 최

저 점수인 7점을 매겨, ‘최악 중 최악

(Worst of the Worst)의’ 인권 탄압 국

가로 분류했다. 이 단체는 1973년부터 

각국 인권 수준을 평가해 왔는데, 북한

은 올해까지 38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

권 탄압국에 꼽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마르크스-레닌 주

의 단일 정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2009년 한 해 민간 시

장 통제와 화폐 개혁으로 주민들의 경

제적 자유는 물론 다른 영역에서의 자

유가 축소되어 왔다며, 종전보다 점수

를 더 낮게 부여했다고 밝혔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 보고서에서 전 

세계 194개 국가를 ‘자유국(Free)’ ‘부

분적 자유국(Partly Free)’ ‘비자유국

(Not Free)’으로 구분했는데, 이 중 47

개국이 비자유국으로 분류됐으며, ‘최

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에는 북한

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리

비아, 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에리트리

아, 적도 기니 총 9개 국가가 선정이 되

었다. 한국은 정치적 자유에서 최고 점

수인 1점, 시민권 보장에서는 한 단계 

낮은 2점을 부여 받아 자유국으로 분

류됐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4년 연속

으로 전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악화되

었으며 이는 보고서를 발표해 온 40년

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권 상황이 이

처럼 지속적 후퇴를 보이는 것은 강력

한 전제주의 정권들이 더 강성해지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

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1면에 이어>

14일 미국 일리노이 주 디케이터 시

의 한 교회에는 약 1백 명의 아이티 이

민자들이 모여,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살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라머시 살론 씨는 

현재 94세인 그녀의 어머니와 사촌들

의 생사를 알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살론 씨는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다. 

전화로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늘 정정

하셨다”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교사로 일하는 조셉 알프레드 씨는 

목회자인 그의 형의 생사를 알아보고 

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미

국과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이 아이티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아이티는 2008년 4번의 허리

케인 이후 이제 겨우 회복기에 들어섰

다. 이같은 지진은 유례가 없다”고 안

타까워했다.

한편 미국의 많은 주요 교단들이 아

이티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구제위원회를 즉각적

으로 소집하고 아이티를 위한 구호 기

금과 물품을 모으고 있다. 

우선 미 연합감리교회(UMC)는 교단 

페이스북에 ‘프레이어 월(Prayer Wall)’

을 마련해 놓고 아이티를 위한 교인들

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도록 동참을 요청

하고 있다. 

남침례교협회(SBC)도 아이티에 구

호팀을 파견하는 동시에 각 회원 교회

들이 아이티 참사를 두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순서를 특별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손현정 기자>        

로버트 킹 대북특사 “북미 관계, 인권에 달렸다”

기원전 10세기 다윗왕 시대의 

히브리어 글이 발견돼, 구약성경의 

작성 시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

다 수 세기는 앞설 것이라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

학자들은 구약성경이 처음으로 

작성된 연대를 기원전 6세기로 추

정해 왔다. 최초의 구약성경은 히

브리어로 작성했을 것이라는 견해

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

금껏 발견된 히브리어 문서 중 이

보다 앞선 연대의 것이 없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히브리어 

글이 다윗왕 시대인 기원전 10세기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까지 추정

되어 온 구약성경의 작성 연대를 

최소 4세기는 앞당겨야 한다는 주

장이 학자들 사이에 일고 있다.

미국 MSNBC 보도에 따르면, 이 

글은 약 18개월 전 이스라엘 엘라

(Elah) 계곡 인근인 킬벳 퀘야파

(Khirbet Qeiyafa) 지역에서의 문

화재 발굴 당시 발견됐다. 글은 가

로 15cm, 세로 16.5cm 크기의 사

다리꼴 형태를 보이는 도기 조각에 

쓰여져 있었으며, 발굴 즉시 히브

리대학교로 옮겨져 연구되기 시작

했다. 이곳 연구진들은 도기 분석

과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글이 다윗왕 시대에 쓰여진 것임을 

곧 밝혀냈지만, 해독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마침내 글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 

것은 예루살렘 하이파대학교의 성

서학 교수인 게르숀 갈릴(Galil) 박

사로, 그는 쓰여진 문자가 히브리

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

며, 또 내용 중에 히브리어에만 고

유한 단어들의 사용과 히브리 문

화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

혔다.

그는 “글에 사용된 ‘asah(했

다·did)’, ‘avad(일했다·worked)’ 

등의 동사는 타 지역 언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특히 ‘al-

manah(과부·widow)’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만 그 의미로 사용됐

다”고 설명했다.

갈릴 박사는 이 글이 ‘너는 (그

것을) 하지 말지니 (신을) 경배하

라 어린 아이와 가난한 자와 노예

와 과부를 보호하고 이방인을 도우

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서 등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과 유사하다고 밝

혔다.

	                 <손현정 기자>        

결혼의 목적 놓고 의견 대립 보여 

성경 작성 BC 10세기부터? 
最古 히브리어 글 발견

다윗왕 시대 것으로 

확인… 구약 작성 

연대 4세기 앞당겨 

북한 인권 상황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 

이스라엘 엘라 계곡 인근에서 발굴된 기원전 10세기 다윗왕 시대의 히브리어 글. 
ⓒ하이파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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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기아대책, 한·미 연합 모델 되길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 정정섭 회장

이 LA를 방문, 18일 오후 4시 클라리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서부지

역 기아대책 기구 설립을 알렸다. 기아

대책은 1971년 설립된 NGO 단체로 굶

주린 이웃들에게 떡과 복음으로 찾아

가 생존과 자립을 돕는 한편 그리스도

의 사랑도 함께 전한다. 

이날 정 회장은 “미주에는 한국과 다

른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

정하는 기아대책을 설립하려고 한다. 

LA에 오기 전 이미 다른 지부 창립 예

배를 드렸다”며 “서부뿐만 아니라 미주 

모든 주에 기아대책을 한 지부씩 설립

하길 원하고 미주를 연결하는 네트워

크를 형성해 한인과 미국인이 참여하

는 연합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

했다. 

한편, 정 회장은 19일 오후 6시 클라

리온 호텔에서 기아대책 서부지역 기

구 설립 취지 및 설명회도 열었다.

                                           <이태근 기자>        

정정섭 회장, 미 서부지역 

기아대책 설립 알려

미 서부지역 기아대책 기구 설립에 관해 설명하는 정정섭 회장.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소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론을 

수렴해 한인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

를 조명하고자 한다.

여덟째 만남은 영은장로교회 담임 

변윤선 목사다. 변 목사는 현재 미국장

로교 소속 한미노회 노회장으로 노회

원을 섬기고 있으며, 영은장로교회에

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변 목사는 총신대에서 BA와 신대원

에서 M.Div를 마쳤으며, 90년 이민 온 

후 한양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 

2001년 영은장로교회로 청빙 받았다. 

변 목사는 한미노회에서 안수 받은 최

초의 목회자이기도 하다. 

목사님께서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

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는 교인의 평균 나이가 높

은 교회 중 하나 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에게 신앙을 전수함과 동시에 부흥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인의 수가 증가

하는 양적 부흥과 교인의 신앙이 성숙

해지는 질적 부흥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흥을 위해 좋다는 프로

그램은 다 해봤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와 친교가 입소문을 

통해 퍼져 교회를 찾는 이들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앙 전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은 없

습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 교회에서 뭔

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의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합니다. 

교회의 EM들만 봐도 가정에서의 신

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

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세미나 한번 

개최 한 적이 없는데 신기할 정도로 자

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있고, 신기할 정

도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 교회에서 하는 것

이라면 자녀들을 EM청빙위원으로 활

동하게 하는 것정도 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한 자녀들이 자신들과 교회에 접

합한 교역자를 청빙하는데 일조할 거

라 생각해서 교역자 청빙에 목소리를 

내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이 청빙위원으로 활동

하면 교역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좁고 

자신들과 함께 있어줄 교역자만을 뽑

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교

회의 역사를 아는 역사의식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문화 속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한 열린 시각 등이 

교역자를 뽑는데 훨씬 좋을거라 봅니

다. 

부모 세대는 신앙은 뜨겁지만 자녀

들 보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

습니다. 그러니 열린 시각을 가진 자녀

들이 교역자를 뽑는게 좋고, 그렇게 하

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신앙전수를 위해서 자녀세대들과의 소

통이 중요한데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

하고 있습니까?

자녀세대들을 알기 위해선 개인적인 

상담과 대화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하는 방법이 아닌,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는 인터넷을 이용해 대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세대들이 많

이 이용하는 페이스북(www.facebook.

com)을 사용하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대화뿐만 아니라 기쁘

고 슬픈 일 등 자녀들의 모든 것을 파

악하고 있습니다. 자녀세대에 눈높이

를 맞추다보니 자녀들은 자연스레 마

음을 더 열게 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알고 그것을 활용하

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노회 차원에서 자녀세대를 위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목회

자와 교회를 위한 모임을 가진 적이 있

습니다. 그것은 올해도 계속될 것인데 

매달 모이는 것은 어려워도 2~3달에 

한번은 다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

다. 모임에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

고 친교 합니다. 이를 통해 목회자간 노

회원간 화목과 화합을 다집니다. 

지난해 노회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의

미가 크죠?

지난해 1월 한미노회 설립 25주년 

및 존속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어

노회로 잠정적 조건으로 존속을 승인 

받아 시작됐던 한미노회가 미국장로교 

산하 170개의 노회 중 하나로 인정받

은 그리고 영구 존속을 승인 받은 것

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2010

년은 노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태근 기자>        

 “자녀세대 위해 페이스북으로 열린 대화 나눠요” 

[이민교회 문답]  여덟번째 영은장로교회 변윤선 목사

변윤선 목사. 

LA 성시화운동본부(이성우 목사)

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2월 5

일부터 2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6회 미주체험학교를 실시한다. 성

시화운동본부는 한국 청소년들의 미

국 방문 체험을 통해 꿈과 비전을 심

어주며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로 세

워가기 위해 해마다 미주체험학교

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미주체험학

교에 참가하는 이들은 전국 각 도시 

성시화운동과 홀리클럽에서 추천받

은 중고등학생, 인솔 대학생, 목회자 

등 모두 102명이다. 참가자들은 11박 

12일의 일정 가운데 USC와 UCLA, 

스탠퍼드, 버클리 등의 미국 대학과 

크렌쇼교회, 수정교회, 새들백교회 

등의 미국 교회를 방문한다. 또 홈스

테이와 목회자 자녀와의 만남을 통

해 미국인과 목회자 자녀 친구들 사

귀는 시간도 가지며, 미주체험학교의 

최고 묘미인 홈리스 사역 동참과 멕

시코 단기 선교도 떠난다.

LA 성시화운동본부 이성우 목사

는 “해마다 개최하는 미주체험학교

가 교회와 독지가의 도움으로 지금

까지 잘 이루어져 왔다. 미래의 기독

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많은 이

들의 기도와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

했다.  

문의: 213-384-5232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의료봉사단체 

리빙스톤 CDC(Livingstone CDC)가 

지난 16일 오후 2시 비치 블러버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업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5명의 시장과 미국인, 

일본인 목사 2명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으로 드려졌다. 

리빙스톤 박경일 전도사는 “리빙스

톤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인데 어떻

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저희의 과제 입

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

기에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고 개

원 소감을 전했다. 

리빙스톤에는 지금까지 9명의 내과 

의사와 3명의 치과의사가 지원한 상태

며, 주 2회 치료를 위해 20여명의 봉사

자와 더 많은 치과 의사가 필요한 실

정이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꿈, 비전, 사랑의 마음 심는다리빙스톤, 개원 감사예배 드려 

박경일 전도사,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완성도’

리빙스톤 CDC가 개원 감사예배를 드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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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남가주

사랑의교회 교육관 119호실에서 LA 

MOM(디렉터 안기주 집사)이 새해 첫 

월례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12월을 한 번 거르고 모인 터

라 새해와 맞물려 물씬 새로운 성령의 

기운이 서려있는 듯 힘차 보였고 어느 

분의 표현처럼 사명감에서 모인 듯 모

두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나누

며 강명관 선교사의 ‘소명’ 이라는 영

화를 먼저 보았는데 약 1시간에 걸친 

기록영화 타입의 동영상을 보며 모두

들 아마존의 생활에 빨려든 듯 보였

습니다.

인구가 100명 남짓하여 아마존 지

역에서는 가장 소수민족인 바나와 부

족과 함께 동거하며 그들에게 글을 만

들어주며 열심히 복음과 하나님의 사

랑을 전하는 강 선교사 부부. 살갗에 

침투하여 기생하는 벌레로 인한 가려

움 때문에 고생하며 쥐고기와 거북이 

고기 등 바나와 부족이 먹는 것과 모

든 생활 하는 것을 같이하며 이들을 

섬기는 강 선교사님의 가족, 또 부족

하고 열악한 환경과 이에 따른 약품

들의 부족 상황을 목도하며 새해에 

MOM의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느꼈습니다. 

2015년을 바나와 부족 언어로 된 

성경책의 출판 원년으로 목표를 잡았

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인도 갠지스 강 유역 지

역에서 7천개 교회 개척과 그로인한 

700만 명의 개신교 성도들을 꿈꾸며 

섬기는 임경수 선교사와 브라질의 부

흥으로 브라질인들에 의한 서부 아프

리카 지역 선교를 이루기 위해 선교지

의 신학교 설립 사역으로 섬기시는 이

영대 선교사님이 참석해 새 해 힘찬 

새 발을 내딛는 저희들의 용기를 북돋

워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정수기를 어찌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을까만 항상 고민 하시는 선한청지

기 교회 권오준 집사님 내외분, 새로 

해외의료 선교부장으로 섬기게 된 김

신 집사님(얼바인침례교회), 새롭게 

LA MOM의 회장을 맡아주실 은혜한

인교회 박영 집사님, 한 시간 반 이상

을 운전하여 참석하신 두드림교회 유

미선, 이영숙, 유도열 장로님, 지난 10

여 년간 LA MOM을 홀로 지켜온 이영

은 집사 내외분, 횃불선교교회 이윤승 

목사님 내외분 등 총 14개 교회들을 

대표하여 모였던 한 사람 한 사람 새

해에는 LA MOM을 통해 동역 교회와 

그들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정성껏 

열을 다하여 섬기리라 다짐합니다.

<기사제공=LA MOM 선교회>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가 오는 17

일 오후 3시 본당에서 김경섭 담임목

사 취임 예배를 갖는다. 

김경섭 목사는 얼바인 베델한인교

회에서 부목사로 행정, 공동체, 영성, 

새가족 사역 등을 맡으며 6년간 사역

하다 지난해 7월 청빙 받았다. 

김 목사는 현재 ‘건강한 교회, 행복

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5대 비전을 세우고 목

회하고 있다. 장소: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840

아마존 바나와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굿네이버스 전문적인 긴급구호활동 본격화 

아마존 바나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명관 선교사. 

김경섭 목사

[신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김경섭 목사 취임 감사예배

최대 20만 명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아이티에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

스 긴급구호팀은 한국 NGO단체 중 처음

으로 아이티 강진 피해지역에 도착, 긴급

구호에 착수했다.

굿네이버스측은 “긴급구호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그 생명이 최대한 빨

리 일상에 복귀하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까지 말하며 이 시기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을 통해 즉시 운

용할 수 있는 초기 자금으로 긴급구호물

자를 배분하고 구호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새벽 2시 굿네이버스 아이

티 긴급구호팀 1진은 도미니카공화국 수

도 산토도밍고에 도착해 도미니카 주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에 구호활동을 위한 NGO등록을 

완료했다. 16일 저녁부터 도미니카 공화

국과 아이티 인접 국경지역으로 이동, 육

로로 아이티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도

착, 신속하게 현지조사를 비롯한 본격적

인 구호활동에 착수했다.

현재 피해현장에는 식량, 식수, 의약품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피해현장 

복구 및 국가 행정력의 부족으로 원활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대비해 UN군, 아이티 현지 경찰 

및 아이티 현지 사정에 밝은 지역 네트워

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구

호물품을 배분하고 구호활동을 하기 위

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이티 내부의 주요 공항, 항만시설 등

이 이번 지진으로 파괴돼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 국경지대인 바라호나(Barahona)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 후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피해현장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굿네이버스는 한국과 미국

에서 의료진을 비롯한 전문 인력 20명을 

파견했다. 아이티 긴급구호 모금 실시된 

이래 첫날 하루 만에 모금액이 10만 불

을 넘어, 17일까지 3일 만에 50만 불 가

까이 모은 상태다.

굿네이버스는 “아이티 지진 재난사태

를 돕기 위한 구호활동과 재난복구 사업

은 장기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인 커

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

하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진 파견 및 

의료품을 비롯한 구호물자는 절체절명

의 시기에 지진 피해자들의 귀한 생명

을 살리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

붙였다.

굿네이버는 의료봉사가 가능한 의사, 

간호사, 약사들을 수시 모집하고 아이티 

긴급구호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봉사 및 후원문의 877-499-

9898.

		               <지재일 기자>

지식과 신앙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해 

주는가“하나님은 분별력이 별로 없는 사

람들을 봐주시는 분이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분별력을 사용하기 바라

신다. ‘착하고 상냥한 종이 되고, 영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착하

고 상냥한 종이 되라. 그뿐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영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이 모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든 엉성하게 하는 자를 싫어하듯이, 지적

으로 태만한 자도 싫어하신다.”

이 책은 지식에 관한 책으로서, 삶과 기

독교 신앙과 관련된 지식의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앙을 지

식과 별개의 것으로 하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제자로

서의 삶을 지식의 범주 바깥에 재배치함

으로써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 잘못된 풍

조에 대해 논하는 글이다.

윌라드는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든 아니든 관계없이, 지적으로 진지한 사

람들이 신앙과 삶에서 지식이 필수불가

결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제대로 찾기만 하면 충분

히 얻을 수 있는 기독교 특유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싶다.” 복

잡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 모두 그렇듯이, 

이 지식도 그저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남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누구든지 기꺼이 

환영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며, 인격에 관한 지식이니 만큼 그것을 인

식하는 자에게 그에 적합한 것을 요구한

다. 하지만 그에 적절한 방식으

로 찾는 이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지식

이다. 그리고 이 지식은 일단 이해하고 수

용하고 나면 객관적인 시험이 가능하며, 

인간의 유익을 위해 비길 데 없는 행동과 

성품의 토대가 되는 지식이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 윌

라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

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채워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감동적으로 일

깨워 준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무지와 태

만을 극복하고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라고, 우리가 능히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도전

하고 격려한다.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

에서 그리스도를 알라!”

저자 달라스 윌라드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그는 오랫동

안 우리의 일상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관

여하심을 대변하는 감동의 목소리 역할

을 해왔다. 이미 우리 시대의 기독교 고

전이 된 <하나님의 모략>(The Divine 

Conspiracy)을 비롯해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the Heart) <영성 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하나

님의 음성>(Hearing God) <잊혀진 제자

도>(The Great Omission)등 그의 저서

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경험 

방식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그는 남캘리

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철학과 교수이자 UCLA와 콜

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

의 객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목회

자로서 설교와 강연을 통해 오늘을 살아

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와 영성에 깊

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www.dwillard.

org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다.

도서문의) 생명의 말씀사 www.life-

bookus.com

                                             <지재일 기자>	

<아이티 파견 가능한 의료봉사자 긴급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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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지

난 10일 공동의회에서 개진된 교인들

의 건축 관련 질문들을 주제별로 정리, 

답변과 함께 건축 홈페이지(sgmc.sa-

rang.org)를 통해 공개했다. 공동의회 

당시 94.2%의 교인들이 새 성전 건축

에 찬성한 바 있다.

여기에는 건축의 결정과 부지 매입 

등 건축 진행 과정이 교인들에게 투명

하게 공개되지 못한 점, 향후 건축과 관

련해 사랑의교회 교인 및 한국교회와의 

소통과 관련한 점, 건축 진행 과정의 적

법성 여부 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건축

위원회의 답변이 달렸다.

특히 건축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

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천억이 넘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과 

인허가를 득하는 일들은 굉장히 까다롭

고 힘든 일”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절

차를 따랐지만, 처음부터 모든 성도들

에게 오픈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건축은 설계, 인허가, 입찰, 시

공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전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렵고 상대편

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는 경우도 있

다”며 “확정된 자료만을 공개하는 것이 

공신력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

로 가급적 신속한 공개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통 문제와 관련해선 “교회 건축이 

결정된 이후 묵묵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면 건축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

라며 “그러나 좌우와 소통하고, 민족과 

시대를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주님

의 음성 때문에 주변의 이야기들을 경

청하면서 우리의 행보를 추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건축 홈페이지와 해당 

담당자를 통해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소

통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교회 전체의 공감과 사회적 공감을 

얻은 후 건축을 재추진할 순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재추진의 의미를 건축

을 중단하라는 의미보단 반대하시는 분

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의미로 해석

하겠다”며 “건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 다른 의견을 가지신 성도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

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 진행 과정상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진행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왔다”고 했다.

또한 “그동안 새로운 건축에 대한 시

도들에 대해 수많은 역경과 실패가 있

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라며 “

예배당을 증축하려는 시도는 서초빌라

의 매입 자체가 불가능했고, 현재 주차

장은 법적 요건의 불가로 좌절되었고, 

학교를 운영하며 교회를 이전해 보려

는 수 차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따라서 이번 건축을 준비하면서 투명

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중함이었

다”고 건축 과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

기도 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자신의 홈페이

지를 통해 이번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

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교

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랑의교회 건

축은 우리는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관

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비판적

인 분들도 있다”며 “이견이 있을 수 있

다. 이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왜 건축을 시작하게 되

었는지 건축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며,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

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 건축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성도

들의 헌신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 사람

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철학 위에서 나

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철학을 가진 교회가 큰 교회를 짓는 것

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새 성전건축은 바로 그 소중한 한 사람

을 더 얻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우창록, 

이하 기윤실)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2009 한국

교회의 사회적 섬김 보고서’를 15일 발

표했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등 전

통적 사회적 섬김 분야에서는 한국교회

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최근 

떠오르는 환경이나 공정무역 등의 영역

에서는 더욱 전략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

고 있는 기윤실은 국민 5명 중 1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를 놓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같은 조

사를 실시했다.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

해 해야 할 사회적 활동을 묻는 질문에 

60.3%가 ‘봉사 및 구제활동’을 꼽았기 

때문이다.

기윤실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이만

큼 사회를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지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

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

고, 잘 되고 있는 것은 중복 투자되지 않

도록 실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라고 밝혔다.

기윤실의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복지

와 교육,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의료, 나

눔운동과 자원봉사 등 각 분야 종교별 

기여도와 한국교회 기여 현황을 정리했

다.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개교회 및 

교단의 독자적인 활동이 많았고, 한국교

회 전체 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취합

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 현황 파악이 쉽

지는 않았다”며 “이로 인해 깊이있는 분

석과 통찰을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자

평했다.

사회복지단체, 숫자는 개신교가 압도적

먼저 사회복지법인 수는 개신교가 압

도적이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372곳 

중 개신교가 194곳(52.2%)을 차지해 절

반이 넘었다. 불교 104곳(28%), 천주교 

58곳(15.6%), 기타 16곳 등이었다<표1 

참조>.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직접적으로 맞

닿아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주체 비

율로도 2009년 9월 기준 한국사회복지

관협회 홈페이지에 개시된 414곳 중 개

신교가 188곳(45%)을 차지, 각각 49곳

(12%)을 운영하는 가톨릭과 불교보다 

훨씬 많았다<표2>. 기타가 114곳으로, 

이는 종교단체와 관련없는 민간단체 및 

학교법인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기윤실은 “앞으로 노인이나 아동, 장

애인 복지관에 대한 종교별 운영주체에 

대한 조사도 전개할 예정”이라며 “더 구

체적인 한국교회 섬김 현황을 알기 위해

서는 사회복지관들 뿐 아니라 교회 내부

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 현황도 조사

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노숙인 복지시설의 경우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2009년 2월 전국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가 54곳으로 

전체 86곳 중 62.8%를 차지했다. 

불교가 8곳, 천주교가 5곳, 기타가 19

곳이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을 돕는 지역

아동센터도 개신교가 전체 3,013곳 중 

1,601곳(53.1%)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그러나 기윤실이 개신교에서 운

영중인 지역아동센터들 중 452곳을 조

사한 것에 따르면 교단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30곳(6.6%)에 불과해 

교단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

악됐다.

                                <이대웅 기자>

사랑의교회측 “건축 반대 의견 무시 않을 것”

사랑의교회 신축건물 조감도. 사랑의교회는 현재 새 건물 명칭을 Sarang Global Ministry 
Center 또는 Heart Center 등으로 구상하고 있다.

<표2>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사업 주요 법인현황. 

<표1> 전국 종합사회복지관의 종교별 운영
주체 분류.

 개신교의 ’사회공헌’, 
현 주소는 어디인가

교인들 질문에 답변… “모든 과정은 적법”

기윤실, 한국교회 사회적섬김 보고서 발표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

록될 만한 엄청난 대지진이 지구 반

대편 아이티에서 일어났다. 12일 지

구 반대편인 라틴아메리카의 최고 빈

곤국가인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

스(Port-au-Prince)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인

한 사망자 수는 최대 20만여명에 이

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진 피해로 대통령궁과 의회, 재무

부 등 주요 국가기

관들과 병원과 학

교 등이 대부분 붕

괴되거나 주저앉

은 실정이다. 르네 프레발(Preval) 대

통령이 울먹이며 국제사회에 구호를 

호소할 정도다.

천지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

하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

지지 아니하는 법이다. 때문에 이러한 

대재난 앞에서 일각에서는 그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우선적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보

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조차 주를 대하듯 하는 것

이야말로 성경이 일관되게 그리스도

인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닌가.

이러한 대재난을 대처함에 있어, 교

회의 활발한 참여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

도다. 이미 인도네시아 대지진, 쓰촨

성 대지진, 서해안 기름 유출 사태 등

에서 볼 수 있듯, 교회는 단순히 구호

기금 마련 뿐 아니라 봉사인력, 노하

우, 지속능력 등에 있어 탁월함을 보

여왔다. 또한 이번 아이티 대지진이야

말로 더더욱 교회의 힘이 요구되는 상

황이다. 아이티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

한 나라인지라 한국에서 봉사 인력을 

파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한국으로서는 생소한 나라

이기에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

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어떤 기관이

나 단체도 갖지 못한 세계적인 네트워

크가 있다. 실제로 현지에 급파된 봉

사단의 구호활동은 현지 선교사들의 

안내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뤄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나 브

라질 등 아이티에서 멀지 않은 국가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재난 소식을 접한 

즉시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위한 모

든 노력을 강구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렇

게 소중한 한국교회의 힘과 사랑이 조

금의 낭비나 소모 없이 온전히 현지

에 전달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것

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구단일화가 

절실하다. 이미 한국교회희망연대와 

한국교회봉사단이 ‘한국교회희망봉

사단’으로 통합을 결의하고 첫 사업

으로 아이티 구호를 내걸고 있는 상

황이지만, 그보다 훨씬 범기독교적이

며 범사회적인 연대가 요구되는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기독교 봉사단체들이, 그

리고 할 수 있다면 종교와 이념을 넘

어 더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하나될 

수 있어야 한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모든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인

력을 파송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구

호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그보다 더

한 낭비가 어디 있겠는가. 기독교계는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낮아져 섬기

고, 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기

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

함이기에 불필요한 경쟁은 조금도 있

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섬김

과 사랑, 나눔을 통해 저 엄청난 재난

으로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아이티가 하

루 빨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그 땅

의 백성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

를 바란다.

[ 사 설 ]

아이티에 한국교회의 사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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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간 대대적인 탄압에도 북한

에서 기독교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오픈도어즈가 북한을 8년 연속 세

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선정

한 크리스천포스트 보도를 토대로 

이 신문은 1945년 해방 전까지 북한

에 교회가 2,600곳 있었고, 이 중 평

양에만 270여곳이 있었다고 전했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다

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나 공산정권 수립 이후 교회

는 폐쇄되고 목회자는 모두 농장원 

등으로 바꾸어야 했다. 처형되거나 

6·25전쟁 이전 남하한 북한 기독교

인들이 영락교회나 충현교회 등을 

세우기도 했다.

북한 헌법 68조는 ‘공민은 신앙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67년 

김일성이 ‘종교는 미신’이라고 한 뒤 

기독교인 뿐 아니라 종교인들 모두 

처형되거나 추방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양에 봉수교회나 칠골

교회, 가톨릭 성당, 러시아정교회 같

은 교회가 있고 신학원이 있어 종교

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고 이 신문은 밝혔다.

‘수령님’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

사상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60여년간 

갖은 고초를 겪거나 순교했다. 1957

년 평북 용천군에서는 종교를 탄압

하는 김일성을 지지하지 말라고 했

던 사실이 적발돼 이만화 목사 등 36

명이 총살되고 130여명이 체포됐으

며, 1966년 평북 박천군에서는 13명

의 성도들이 5년간 야산 토굴에서 신

앙생활을 하다 적발돼 처벌됐다.

이 신문은 로마 시대 수많은 박해

에도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한 

것처럼, 현재 북한에서도 40만여명

의 지하교인들이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데,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지난 2008년 12

월 간첩을 잡았다고 발표한 담화에

서 “종교의 탈을 쓰고 불순 적대분

자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려던 비밀 

지하교회 결성 음로를 적발했다”며 

지하교회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로 붙잡히면 

‘간첩’으로 몰리고 고문을 당한다. 3

년간 감옥에 갇혔던 김모(34) 씨가 

국내 선교단체에 보내온 편지에 따

르면 가장 힘든 것은 15일간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서 있게 한 것이고, 

겨울에 옷을 다 벗겨서 눈밭을 기어

다니게 하거나 바가지로 찬물을 끼

얹어 바깥에 1시간을 세워놓고 전기

곤봉으로 두드려 맞기도 했다고 한

다.

신문은 한 탈북자의 사연을 전하

기도 했다. 지난 1999년 탈북한 올해 

86세의 김모 할머니는 빛바랜 성경

을 매일 품에 끼고 자는데, 고어체 한

글로 쓰인 이 성경은 1936년판 선한

문(鮮漢文) 관주(貫珠) 신약전서다. 

조선(朝鮮) 경성(京城) 대영(大英)성

서공회에서 발간했다. 18세 때 고향 

친구가 선물한 이 성경을 할머니는 

북한에서의 삶을 포함해 이때까지 

보존해 왔던 것이다. 

1993년 사회안전부가 할머니의 집

을 수색했을 때, 요원들이 들이닥치

기 전 할머니는 성경을 뒤뜰 김치 움

에 묻었다. 폭우가 내린 며칠 뒤 성경

을 꺼내자 퉁퉁 불어 있었다. 제일 앞

인 창세기 쪽은 모두 망가졌고, 할머

니는 이를 태워 재를 가족들과 나눠 

마셨다고 한다.

할머니는 “새벽이면 방 한가운데

에 성경을 놓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

리며 ‘노아의 방주’, ‘모세의 기적’ 이

야기들을 들려줬다”고 한다. 딸이 사

는 집에 갈 때는 성경을 허리춤에 숨

기고 다니기도 했다. 할머니 가족은 

1959년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돼 살

던 평양에서 산간 오지로 추방됐다. 

남편은 거기서 옥사했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직감독협의회(

회장 김승현 감독)가 ‘우리는 왜 총회

를 개최하여야 하는가’를 제목으로 19

일 총회 개최로 인한 감리교 정상화 촉

구 성명을 발표했다.

전직 감독 35명 중 21명이 함께한 

이번 성명에서는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선 감리회를 구하는 길은 총회밖

에 없다는 데 이심전심으로 뜻을 같이

한다”며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교

회를 욕되게 방치하는 것은 주님과 역

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짓는 것”

이라고 밝혔다.

전직 감독들은 감독회장 부재사태

로 인한 행정공백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감독회장 선거문제로 감리회 

본부는 모든 행정이 마비돼 있고, 총회

가 닫힌 동안 그 기능을 대신하는 실행

부위원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

실행부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니 예·결

산도 심의없이 집행되고 있고, 이를 감

사하는 감사위원회는 조직조차 못하

고 있으며, 각 국 위원회가 열리지 못

하니 정책입안이 전무한 상태”라고 진

단했다. 총회를 개최해 숨통을 여는 일

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감독들은 감독회장 재선거를 치르

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돼야 

하고, 선거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장정

유권해석위원회나 심사재판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회도 없이 재선거관리위원회를 2회에 

걸쳐 조직하려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며, 앞으로 이를 고집한다면 총회를 우

롱하는 처사요 초법적으로 감리회를 

이끌겠다는 만행”이라고 경고했다.

감독들은 현 시점에서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회 대표 스

스로가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

다. 이들이 말하는 총회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전직 감독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선정된 감독회장 직

무대리가 행정 복원과 재선거 실시를 

천명했지만 갑자기 총회 소집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총회 개최를 회피하기 

시작했다며 “시간은 흘러가고 감리회

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를 구할 총회는 열릴 기미조차 보이

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러다 감리회가 파산될 것 같다는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총회 대표들이 스스로 나서는 길밖에 

없다”며 “우리 모두가 총회장으로 집

결해야 하고, 감리회를 살려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감독들은 총회 개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모든 일을 법의 테두

리 안에서 진행할 것이고, 총회 결의사

항은 누구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들은 이규학 직무대리가 총회 

개최를 불법으로 밝히고 참석하는 대

표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는 주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재선거

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움받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

던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법적 조치를 

들고 나올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연회에서 합법

적으로 선정돼 그 임기가 2010년 10월

까지인데도 우리의 권한이 타의에 의

해 유린돼 왔다”며 “이제 스스로 책임

과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총회 개최가 적법하다는 근

거로 교리와장정의 당회 소집 조항을 

들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백석총회(총회장 유만석 목사)

와 예장 웨신총회(총회장 성흥경 목사) 

임원들이 16일 오전 수원 이비스호텔

에서 만남을 갖고 교단 통합을 논의했

다고 기독교연합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교단 통합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

다. 양 교단은 각 교단별로 7명의 전권

위원을 선발, 향후 양측의 요구 사항을 

교환하면서 교단 통합을 위한 구체적

인 일정들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웨신총회는 이미 증경총회장을 비

롯해 7명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했고, 

백석총도 이미 구성된 15명의 전권위

원회를 7명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신문

은 밝혔다. 신문은 또 이번 만남이 백

석총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양 교

단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30

분 가량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유만석 총회장은 “교단간의 연합과 

통합은 민족복음화를 앞당기는 일로, 

오늘의 첫 만남이 좋은 결실로 열매 맺

기를 바란다”고 했고 성흥경 총회장은 

“백석총회는 이미 웨신에서 간 사람들

도 많고 친분이 있는 관계로 낯설지 않

아 반갑다. 전권위원들을 중심으로 계

속 만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비록 잠깐의 실수로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의 생각을 갖게 해준 것이 바로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필사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경을 빌려보고 

있지만, 성서원에서 쓰던 성경이라도 

한 권만 주신다면 큰 희망이 될 것입니

다.”(교도소에 복역중인 한 재소자)

성경찬송 출판사 성서원이 미자립교

회, 고아원, 교도소, 기타 성경이 필요한 

단체에 성경을 나눠주는 제4차 성경나

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책장 속에 숨어있는 성경

책을 성경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줌으로 기독교 문서 선교

를 통한 복음의 전파를 위한 취지로 시

작됐다. 2009년에는 104개 교회에서 

신청해 40개 교회 및 단체에 1,000여권

의 성경을 보급했다. 김일중 기획실장

은 “처음으로 20권의 성경을 받으신 목

사님이 이른 아침에 회사로 전화를 주

셔서, 10분 동안 저희에게 기도를 해주

셨다.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수고가 결

실을 맺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 기획실장은 “성경이 필요한 사람

들을 신문광고를 통해 찾아내고, 꼭 필

요한 사람에게 성경이 보내질 수 있도

록 선별하고, 정성껏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주는 등 많은 일손과 비용이 필요

한 실정”이라며 “아직까지 모두 자원봉

사자들의 힘으로 무보수로 업무를 하

고 있는 실정이어서, 작은 기부가 큰 도

움이 된다”고 했다.

성경 무료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8일

까지이며, 결과발표는 3월 22일 나눔신

청결과 게시판(www.biblenanum.org)

을 통해 공지된다. 성경발송은 4월 중

에 있을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아이티 

지진 참사 복구를 위해 1억원을 기부했

다.

차인표-신애라 부부는 신애라 씨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컴패션에 지진 긴

급모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들 부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인 아이티 아동들과 결연을 맺어 돕고 

있었다.

이들은 컴패션 측에 “갑작스러운 천

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

하지만 지금부터 죽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기

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성이 정

확히 검증된 곳에 기부해야 필요한 이

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차인표-신애라 부부 외에도 컴패션

을 통해 아이티 아동들과 결연을 맺고 

있는 연예인들이 아이티를 돕기 위한 방

법을 모색하고 있다. 

원더걸스의 리더 선예는 자신의 트위

터에 “모든 사람들이 아이티 지진 참사

와 희생자들에 관심을 보였으면 한다”

며 “여러분의 사랑을 보내길 부탁드린

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차인표-신애라 부부, 아이티 
지진에 1억원 기부

기감 전직감독들 성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붙잡히면 전기곤봉으로 맞거나 겨울에 옷 벗겨 눈밭에… 

“먼지 쌓인 성경,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세요”

백석-웨신총회, 교단 통합 논의

감리교 정상화의 길은 총회 개최 뿐이라 주장

‘제2의 예루살렘’ 이던 평양, 현 지하교인은 몇 명?

연예인으로서의 ‘달란트’로 후원자 모집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차인표·
신애라 부부.

아동결연 하고 있는 컴패션 측에 전달

2010년 2월 1일 (월)

성서원, 제4차 성경나눔행사 실시 중

전권위 구성해 요구사항 조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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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7.0 규모의 강진으로 20만 명 이

상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청되는 아이

티 공화국을 위해 뉴욕. 뉴저지 한인교계

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

현택 목사)는 15일 산하 교회에 아이티 

돕기 성금 지원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는 

KCBN과 힘을 합해, KCBN 방송을 통해 

아이티 성금 모금을 요청하고 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인 신

현택 목사가 담임하는 뉴욕성신교회, 지

난 6년간 아이티 선교를 해온 에벤에셀

선교교회도 15일 영어권예배, 17일 주일

예배에 특별 헌금 시간을 가졌다. 또 아

이티 선교를 감당해온 뉴욕신광교회도 

긴급 구호기금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구세군한인교회도 본부 차원과 

별도로 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각 기관 

단체 모임에서도 기도와 모금이 이어지

고 있다. 

플러싱 뿐 아니라 맨하탄에 위치한 청

년 중심의 뉴프론티어초대교회도 17일 

아이티를 위한 헌금 시간을 가졌다. 또

한 뉴프론티어초대교회는 선교 카페에

서 나오는 수익을 아이티를 위해 사용

하기로 했다.

한편 뉴저지임마누엘교회의 박병준 

선교사와 뉴저지 늘푸른장로교회 조항

석 담임 목사는 이번 지진 참사 직후 14

일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단장 조현산 

목사)과 함께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출발

해, 15일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오상아 기자>

지난 17일, MLK 내셔널 히스토릭 사

이트 방문자 센터 입구 반대쪽인 피스 

플라자에 그려진 125 피트 길이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 벽화가 헌정됐다. 

이 벽화에는 인권운동가로서 킹 목사의 

생애를 담고 있으며, 로자 파크 여사부

터 파비 케네디가지 그리고 말콤 X부터 

니나 사이몬의 얼굴 등이 그려져 있다.애

틀랜타 지역 유명 작가인 루이스 델사르

테(Louis Delsarte) 씨가 제작했다.

또한 마틴루터킹 목사 기념행사가 16

일(토) 오후 2시 킹 목사가 담임했던 에

베네저침례교회에서 열렸으며, 월요일 

오전에 같은 곳에서 기념예배가 열렸

다.

이외에도 마틴 루터 킹 Jr. 목사 생가

를 시민들에게 18일 하루 동안 개방한

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45분

까지 무료로 개방하며, 킹 목사가 12살

부터 살았던 생가를 둘러볼 수 있다.(생

가 주소: 501 Auburn Ave. NE, Atlanta, 

GA, 30312)                   <박현희 기자 >

KWMC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인호 목사)가 협력하는 EM/

CAARL Pastor’s Conference(11차 2

세 목회자 컨퍼런스)가 1월 25일부

터 27일까지 와싱톤중앙장로교회에

서 열려 차세대 목회자들간에 네트워

크와 교제를 나누게 된다.  주제는 “우

리의 역사와 우리의 복음(Our History 

and Our Gospel)”이며, 주강사로 Dr. 

Min Church(Covenant Fellowship 

Church), Dr. Jeff Jue(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Dr. Paul 

Lim(Divinity School), Dr. Julius 

Kim(Westminster Seminary Cali-

fornia), Dr. Paul D. Kim (Renewal), 

Dr. Steve Park(Jubilee Presbyterian 

Chruch), Rev. Stephen Ro(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등이 나선

다. 고인호 목사는 “사역지는 외로운 곳

일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멘토를 원

하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그룹을 갖길 원한다.”며 컨퍼런스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하

나는 미주한인교회(Korean-American 

church)의 역사와 그 역사속에서 어떤 

영성과 사역들이 형성됐는지에 대한 것

과 또 다른 하나는 복음(Gospel)과 그 

복음이 미주한인 목회자들의 설교와 사

역, 성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고인호 목사는 “이 두 가지 주

제는 함께 일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과 그의 복음(his Gospel)을 잘 이해할

수록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으

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할수록 

그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전

했다. 문의: Hkoh@pcanet.org(고인호 

목사)                           <조요한 기자>

뉴욕.뉴저지 교계, 아이티 

위한 기도와 모금 진행 

킹 목사님, 당신을 기억합니다 

기념예배와 생가 개방, 기념벽화 헌정 등 다양한 행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산하 교회 공문으로 동참 요청 1월 25-27일 와싱톤중앙교회서 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 

2세 목회자가 보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복음’ 

11차 2세 목회자 컨퍼런스 주강사들. 

4년 전 뉴저지초대교회(담임 한규

삼 목사) 맨하탄의 젊은이 50명이 시

작한 젊은이공동체가 뉴프론티어초

대교회(담임 류인현 목사)라는 이름

으로 정식 독립 교회로 올 1월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뉴저지초대교회와 

뉴프론티어초대교회는 전략적 파트

너십의 관계를 갖고 당회를 대신할 

이사회도 공동으로 구성해 교류. 협

력해 나갈 것이다. 본지는 뉴저지초

대교회의 한규삼 목사와 뉴프론티어

초대교회 류인현 목사와 17일 뉴프

론티어초대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

했다.

1. 뉴프론티어초대교회 독립의 결정

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한: 뉴프론티어초대교회 성도들이 

행정적. 재정적. 영적으로 성숙해 실

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됐

다. 

특히 뉴프론티어초대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조

직력이었다. 많은 사람도 지속적으

로 담을 수 있는 틀이 마련돼 있었다. 

그것이 판가름의 기준이 됐다. 

4년간 이만한 규모를 갖추는 것도 

어렵지만 체계를 갖추는 것은 더 어

렵고 더 중요한 것이다. 

젊은이가 많은 교회가 있다면 뉴

프론티어초대교회에 와서 배우고 가

라고 권하고 싶을 정도이다.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다.

2. 독립의 소감이 어떠십니까?

류: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결혼하면 책임감이 생기듯,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

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이다. 

또한 뉴저지초대교회의 좋은 것을 

배워 맨하탄 정서에 맞게 적용하려

고 한다. 순모임 교재로 뉴저지초대

교회에서 사용하는 ‘천국 퍼스펙티

브’ 도 사용하고 있다. 양육이나 선

교도 배우고 돕는 모델로 나가려고 

한다. 

3. 전략적 파트너십 교회라는 개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 기존에 있는 모델인데 저희가 

변경시켜 사용했다. 이사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을 이양하고 뉴저지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필요한 후견도 

하며 힘든 일은 같이 짊어지고 가는 

방식이다. 

4. 또 다른 교회 개척 계획이 있으십

니까?

한: EM(English Ministry)도 독립

시키려 했으나 같이 있겠다 해서 독

립성만 갖고 있다. 재정은 이미 독립

한 상태이다.

한어권 교회를 분립 개척할 계획

은 있다. 장승구 장로님은 10개 교회

를 개척할 목표를 갖고 있다. (웃음)

이건 꿈인데 뉴저지초대교회의 

EM이 중심이 되서 뉴프론티어초대

교회와 함께 영어권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멀타이에스닉처치(Multi-

Ethenic Church)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교회가 개척될 것

이니 이번 개척의 경험도 소중한 자

원이다. 

5. 뉴프론티어초대교회가 독립 후 새

롭게 진행할 사역은 무엇입니까?

류: 맨하탄의 지역 선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홈리스 사역, 다민족 

선교 등을 전략적으로 하려고 한다. 

홈리스 사역을 하려고 보니 비전

이 있던 청년들이 이미 홈리스 사역

을 하려고 모여 있기도 했다. 

6. 뉴프론티어초대교회의 간략한 소

개를 부탁드립니다. 

류: 맨하탄젊은이공동체는 4년 전 

50명으로 시작(담당 송용원 목사)

해 제가 맡은 2007년 7월에는 200명

가량 나오고 있었다. 그때는 엠파이

어스테이트 빌딩 킹스 칼리지 건물

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가 많아져 

2008년 2월 PS 11(The William T. 

Harris School, 주소 320 West 21st 

Street, NYC 10011) 공립학교로 옮

겼다. 지금은 그때보다 3배가량 수가 

늘었다.                         <오상아 기자>

뉴저지초대 한규삼·뉴프론티어 류인현 목사 인터뷰 

뉴프론티어초대 조직력이 분가 원인, 
뉴저지초대는 다언어교회 개척 계획도

(오른쪽부터) 한규삼 목사, 류인현 목사. 

지난 17일, 헌정된 마틴 루터 킹Jr. 목사 기념 벽화. ⓒ AJ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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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선교대회 둘째날인 16일 저녁에

는 전날 ‘크로싱’을 관람하며 북한 선교

에 한껏 고무된 1세와 2세들이 시카고한

인교회로 찾아 왔다. 유상준 씨는 전날

의 짧은 선교 보고에 이어 자신의 탈북 

사역에 관해 간증했으며 윤 김 전도사는 

모인 회중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에 도전을 던졌다. 대표적 북한인권운동

가인 팀 피터스 선교사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의 현실에 관해 보고했

다. 실제 탈북자, 한국 내 탈북자, 중국 내 

탈북자를 망라하는 간증과 선교보고 후

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기도회

가 진행됐다. 

<저는 한 일 없어, 모든 것이 다 그 분

이 하시는 일>

간증을 위해 강단에 올라 온 유상준 씨

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아내와 아들이 

죽었고 자신의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

들이 끌려가고 죽는 것을 직접 본 사람, 

탈북 사역을 하다 섭씨로 영하 40도에

까지 이르는 내몽고에서 4개월간 감금

돼 고초를 겪은 사람이 가진 정신적 충

격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탈북자들이 탈북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기획 탈북을 하는 동영상을 틀어 

준 후, 그는 말했다. “이건 아주 평화롭

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

슴이 졸여지고 손에 땀이 나는 긴박한 

동영상을 틀어 준 그는 오히려 무덤덤

하기까지 했다. “(기획 탈북이 아닌) 많

은 탈북자들이 혼자서 국경을 넘는데 

이건 생명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

의 도움도 없이 무작정 살 길을 찾아 가

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탈북에 실패하

고 맙니다.” 그는 “인간이 스러지는 것

을 보셨는가? 인간은 한계가 있다”며 자

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탈북할 

때, 다른 북한 주민을 탈북시킬 때, 수많

은 사람의 죽음을 접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저같

은 자가 이런 일을 하려니 하나님께 매

달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분단 조국의 

아픔을 아시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

해 달라. 기도만이 이들을 살리는 길”이

라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은 제

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

을 일인데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증거했

다”며 다시 인사하고 간증을 마쳤다. 그

가 머뭇거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 

<보내라, 가게 하라, 권리를 포기하

게 하라>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26살 신학생

의 도전적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윤 김 

전도사는 윗튼대학교를 졸업하고 무디

신학교로 진학해 신학을 공부하다 북한

에 대해 알게 되고 한국에 들어가 한국 

내 탈북자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시

작했다. 그는 처음 북한의 실상을 들은 

후, 인간적 양심과 신앙적 양심에 큰 도

전을 받았다. 이후 시카고 지역에서 유

스 목회를 하면서 동료 목회자들에게 

북한 이야기만 했다. 3년간 “귀찮게” 하

자 동료들은 그만 만나면 피할 정도였

다. 북한에 미친 그는 Kacy Basketball 

and Turkey Bowl을 기획해 유스 그룹 

연합 모임을 만들었다. 유스 그룹이 즐

겁게 즐기는 모임이었지만 이것을 만든 

이유는 이 자리에 모인 유스들에게 북

한 선교에 관해 도전을 주기 위함이었

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북한에 더 가까이 가 보

자는 뜻에서 한국으로 갔다. 사회자가 

“1.5세”라고 소개하자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라고 정정한 그는 한국 말

에 많이 서툴렀다. 그런 그가 자신이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나라

로 가서 3년동안 한 일은 탈북자 청소년

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

면서 그들에게 신앙적 위로를 주고 복음

을 전했다고 한다. 

김 전도사는 “제가 시카고에서 유스 

목회자를 하며 알게 된 것은 유스 목회

자는 설교를 하면 40%는 하나님에 관

해, 30%는 자녀를 위해 고생하는 부모

에 관해, 30%는 유스에 관해 말씀을 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들에게 

선교 단체를 통해 선교에 나서라. 하나

님의 일에 헌신하라. 가난해지라”고 하

면 아마 당장 교회에서 쫓겨날 것”라고 

꼬집었다. 김 전도사는 “같은 한국인이

지만 한국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탈북

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맞닥뜨리게 되

는 상황은 ‘왕따’다. 그러나 미국에서 간 

한인 2세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동경

의 대상이다. 이 둘이 함께 해야 한다”면

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

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인 것을 안다. 그러

나 여러분의 자녀를 동족이 있는 한국

으로 보내라. 그들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

하게 하라”고 도전했다. 그는 “저는 이제 

26살 밖에 안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이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

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상준 씨의 관

점에서 북한을 보고 자녀들로 하여금 북

한을 품게 하라”고 보고를 끝맺었다. 

<인권의 사각지대 속의 사각지대>

자신을 선교사이자 기독운동가로 소

개한 팀 피터스 선교사는 탈북한 여성

들과 그 어린이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했다. 모든 탈북자들이 죽음과 인권 유

린에 직면하지만 특히 여성들은 성노예

로 매매되고 고아가 된 어린이들도 그와 

마찬가지 신세가 된다. 그는 “중국 국경 

인근에 총 20여만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추산되며 이중 70%가 여성이며 2만4천

명 정도 혹은 두배에 가까운 5만명 정도

가 어린이라고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남성들에게 팔려간 여성들

이 겪는 폭력과 정신적 충격을 보고하는 

동영상을 제시했다. 동영상 속의 여성은 

자신이 돈에 의해 팔렸다는 사실에 자

존감을 크게 훼손 당했으며 탈출을 시도

하다 초죽음까지 갔다. 그들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하루 하루를 살고 있었다.

‘꽃제비’로 유명한 탈북 어린이들의 

실상도 보고됐다. 피터스 선교사는 “국

경 근처에 탈북자들을 위한 고아원이 있

지만 수용 규모가 현저히 적다”면서 “미

주의 모든 한인교회가 하나씩 고아원을 

운영한다 해도 부족할 지경”이라고 말

했다. 그는 탈북 어린이들이 겪는 생존

과 자존의 위협을 하나하나 보고하면서 

한인교회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모든 집회가 끝난 후에는 북한 선교 

관심자들이 이 3명의 강사들과 직접 면

담하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한인 2세들

에게는 김 전도사와 함께 한국에서 탈북

자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

의 문호가 활짝 열려 있다.

                                    <김준형 기자>

당신 가슴에 북한 향한 주님 뜻 품으라

북한선교대회 1세와 2세들에게 강한 선교적 도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목회자, 가족들이 예배 후 기념촬영을 했다.

양 교회 회중을 이끌고 있는 교역자들. 앞줄부터 백영민 담임목사, 전주연 CM 전도사, 래
리 피킨스 담임목사, 뒷줄부터 리안 쇼 YM 목사, 박정은 YM 전도사.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는 미남침례회

(SBC) 한인 목회자들이 샴버그침례교회(담

임 김광섭 목사)에서 2010년 신년하례예배

를 드리며 연합과 우정을 과시했다. 이 자리

에는 침례교 목회자 45여명과 그 가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

고 있는 미국인, 일본인 목회자들 가족도 참

석해 예배드리고 식탁교제를 나누었다.

미주일리노이침례교협의회가 17일 개최

한 이날 신년하례예배는 샴버그침례교회에

서 준비한 만찬으로 시작됐다. 곳곳에서 따

듯한 인사와 교제가 오고 가는 가운데 눈길

을 끈 것은 미국인 목회자와 그 가족들, 일본

인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었다. 로버트 게이

티 목사는 아주 익숙하게 한국 음식들을 즐

기며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한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의 아버

지는 초창기 한국 선교사였고 아들인 그 역

시 어떤 의미에서 한국인 선교를 해 왔다 할 

수 있다. 시카고 한인의 교회 개척을 돕고 주

류사회에 소개하는 일이 그가 자처한 몫이

다. 그의 한국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국인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까지 나아갔다. 

일본인 유고 코바리 목사는 시카고 지역

에 개척된 일본인 침례교회의 담임목회자

다. 그는 샴버그침례교회를 빌려 예배드리

며 한인들과 가까워졌다. 샴버그침례교회는 

한인교회가 개척 초기 미국인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이 일본인 교회에 교회당을 빌

려 주고 있다.

예배에서는 특별히 CMBA(Chicago Met-

ropolitan Baptist Association)에서 30여년

동안 아시안 교회 개척과 멘토링을 담당해 

온 故 린제이 캅 목사를 추모하는 시간이 마

련됐다. 시카고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세워

지기 시작하던 1970년대 말부터 한인들의 

교회 개척과 목회를 적극 지원해 온 캅 목

사는 지병으로 지난 12월 세상을 떠났다. 한

인 목회자들은 이날 예배에 참석한 캅 목사

의 아내 윈디 캅 씨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캅 목사를 위한 선교기금을 만들어 고인의 

뜻을 기리는 교회개척장학금으로 사용할 계

획이라고 발표했다.

미주일리노이침례교협의회는 올해 ‘Why 

Baptist’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할 계획이다. 

회장 김광섭 목사는 “교단과 교회 간에 교류

와 연합이 확대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우리

는 왜 침례교인이어야 하는가, 침례교인으

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침례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목회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침례교협의회는 매달 한차례 목회자 세미

나를 개최해 침례교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양시킬 계획이다.                

 SBC 한인목회자 

신년하례회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우리는 하나! “Why Baptist”에 초점

북한선교대회 둘째날은 기도와 찬양, 3명 강사의 간증과 선교 보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 여수룬교회에서 열린 시카고 

밀알선교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여

수룬교회 전성철 목사가 뽑혔다. 

전 목사는 고신대, 고신대학원을 졸업

하고 목회자로 안수받았다. 맥코믹신학교

(D.Min.)로 유학오며 이민 목회에 뛰어 들

어 여수룬교회를 개척해 자체 성전을 보

유한 규모있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제34회

기 시카고지역한인교회협의회 회장도 지

낸 바 있다. 

전 목사와 

그가 시무하

는 여수룬교

회는 과거부

터 밀알선교

단을 전적으

로 후원해 왔

다. 밀알선교

단의 토요모

임에 교회를 

개방해 왔으

며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오는 2월 10일 저녁 8시 여수룬교회에

서는 이사장 이취임식이 거행되며 서창

권 목사가 이임하고 전성철 목사에게 취

임한다.                                          

한 건물을 사용하는 미국인, 한인 두 

회중이 지난 17일을 교회일치주일로 지

키며 연합예배를 드렸다. 

대부분 백인들로 구성된 노스브룩연

합감리교회와 한인들로 구성된 글렌브

룩연합감리교회의 성도들은 인종과 언

어를 초월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로

서 주님이 주신 일치와 평화를 노래했다. 

설교는 노스브룩교회의 래리 피킨스 목

사와 글렌브룩교회의 백영민 목사가 함

께 준비해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가며 

전했다. 

글렌브룩교회의 어린이 합창단 점프

가 특별찬양을 불러 박수를 받았고 성인

들로 구성된 양 교회의 연합성가대가 예

배의 모든 음악을 맡았다. 글렌브룩교회

는 같은 교단인 미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노스브룩교회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지

만 어떤 의미에서 두 교회는 한 교회에 

속한 두 언어권 회중처럼 지내왔다. 오

전 10시에는 미국인 회중들이 교회를 사

용하고 오전 12시에는 한국인 회중이 교

회를 사용해 왔다.                             

                                       <김준형 기자>

밀알 이사장에 
전성철 목사 선임

우리는 주님 안의 한 몸

글렌브룩, 노스브룩 

교회일치 연합예배

오는 2월 10일 
이사장 이취임식 

전성철 신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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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초청 주일말

씀축제가 18일 상항소망장로교회(이동학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이동원 목사는 ‘사

람이 무엇이기에’(시편 1:1-9)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이동원 목사는 “인간관에 대해 역사적으

로 대표적인 두가지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산

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보고 자본을 조작하

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말하면서 “두 이데올로기 모두 인간이 돈

에 의해 지배된다는 전제로 나왔고,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

부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에 대해 

성적인 존재라고 표현했다. 부인할 수 없지

만, 그것이 인간의 전부일까. 이 목사는 “시

편에 나온 말씀을 토대로 ‘인간이란 무엇인

가’에 대한 질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는 “’인간이란 무엇인가?(What is man?)’라

는 질문에 시편8:4말씀(사람이 무엇이관

대 주께서 저를 생 각하시며 인자가 무엇

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에서 

첫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지어

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원 목사는 “인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깊은 생각속에 지어진 존

재”라며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애정, 사랑

속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를 방치

하지 않으신다. 돌보고자 하신다. 즉 사랑

하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성경구절에 나타난 ‘사람’, ‘인

자’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 인간의 한계성, 

연약성을 나타낸다. 흙으로 지어지고 흙으

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깊은 애정을 갖고 지으셨고 주목

하고 주지하고 계신다.

이동원 목사는 “자폐아를 낳고나서 아이

를 보며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

게 허락하신 아들이라면서 기뻐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두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

어진 존재이다. 이동원 목사는 “모든 짐승

은 종류대로 지어졌지만, 인간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인간창조의 독특성이다. 

천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했

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

간됨의 숙제”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

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야 한다고 했다.(에베소서 4:13)

세번째, 만물의 청지기로 지어진 존재

이다. 이동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게 만물을 관리하라고 주셨다. 이것을 좁

게 보면 나의 가정을 관리하는 것이고 더 

좁게 보면,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다”라

고 말했다.

이동원 목사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인간은 ‘죄’문제 때

문에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

다. 예수그리스도는 이런 인간의 죄 문제

를 완전히 해결해주시려고 오셨다”고 밝

혔다.     

복음을 전하는 비영리 기독청소년극

단 센트(CENT: Christ’s Evangelism Net 

Theater)는 1월 30일 오후 2시 FIT4U 

Studio(6158 Bollinger rd. San Jose, 

CA95129)에서 연례 오디션을 개최해 싱

어, 댄서, 액터를 모집한다. 

2004년 첫 오디션을 시작으로 “청소년

이 청소년을 향하여” 라는 표어아래 멤버 

각자가 모두 도시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활동해온 센트는 다양한 댄

스와 노래, 판토마임과 뮤지컬 등 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베이지역 고등학교와 커뮤

니티를 중심으로 기독 청소년문화를 주도

해오고 있다. 문의) www.cent-theater.org,  

408-807-5637                   <김영빈 기자>

이동원 목사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 

<상항소망장로교회서 ‘회복’ 주제로 말씀축제>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3가

지가 있다. 즉 흘러간 세월, 화살, 그

리고 말이다.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영

향력이 있는 것이 말이다. 잠언이라

는 책에서는 “경우에 맞는 말은 좋은 

약과 같다”고 했고 그 반대의 경우

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말

이 양약으로 쓰여지는 경우 보다는 

독약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 세

상은 더 어두워지고 살맛을 잃는다. 

마치 홍수 때는 물이 차고 넘쳐 사

람들이 빠져 죽고 가옥이 떠내려가

는 와중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이 없다는 아이러니다. 최정숙씨는 

가난한 집에 6 남매 중 5번째로 태

어났다. 가난에서 오는 끝 없는 부모

의 싸움, 이름 모를 긴 병에 시달리

는 아버지는 집안을 더욱 어렵게 했

다. 결국 정숙은 7살 때 애가 없는 삼

촌의 집에 양 딸로 가게되었다. 말이 

양 딸이지 심부름 하는 아이로 팔려 

간 셈이다. 오죽 했으면 고등학교 1

학년 때 가출 해서 미군 부대 근처의 

양 색시 집에 가정부로 들어 갔을까. 

어느 날 술 취한 미군에게 강간을 당

하고 그 후에도 몇번 당하다 주인이 

그 낌새를 알고는 정숙을 쫓아냈다. 

그간 일한 돈도 못받고 쫓겨난 소녀

는 다른 양색시 집에 갔으나 미군들

이 가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마찬가

지였다. 그녀는 독한 마음을 품고 돈

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나 했다. 창

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였다. 그러

다가 착한 미군을 만나 미국에 왔으

나 여기에서 또 한 번 어두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성실했던 남편

이 옛 초등학교 여자 친구를 만나 바

람이 났다. 옆에 사는 시부모님에게 

상의 했으나 평상시 며누리를 무시

하던 그들은 아들 편을 들면서 정숙

씨를 밀어 내는 눈치였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릴 때는 실오라기라도 잡

듯이 텍사스에서 세탁소를 하는 먼 

친척집을 찾아가 일을 도우며 앞으

로 살 길을 모색하도록 했다. 그런데 

승량이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는 옛 어른들의 격언처럼 먼 친척도 

미군인들보다 난 점은 없고 더 자신

을 성적 노리개로 취급했다. 혼자 자

는 방에 자주 들어와 자기의 욕정을 

풀고 낮에도 자기 아내가 잠깐 가게

를 비우면 화장실로 끌고가서 자신

의 성적 괘락을 누렸다. 빨리 이 자

리를 벗어나야 하지만 갈 곳 없는 그

녀는 별수가 없었다. 마치 세계적인 

명작 ‘부활’의 주인공인 카츄샤가 부

자집에 하녀로 들어 갔다가 주인의 

조카에게 순정을 빼았기고 계속 가

는 곳 마다 탐욕스러운 남자들의 성

적 노리개가 되자 앙심을 품고 깡패

들과 결탁해서 부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해 결국 죄수의 몸으로 시베리

아로 유배가듯 자신도 이미 버린 몸

이라 더 살 의욕도 없고 세상에 오

래있을 가치도 없다.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당한 피해를 복수하

는 것 뿐이다. 어떤 흉악한 일을 저

지르고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해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고 세상에

서 없어지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그

녀는 누구를 만나 말을 해도 원망, 저

주, 미움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 나

와 말하고도 놀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새로운 운명이 찾아왔

다.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한인교회 앞에 부흥회 현수막이 걸

려있는 것을 보았다. 어릴 때 동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누깔사탕을 

얻어 먹던 생각이 연상되어 한 번 가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 집회에서 속 

시원한 말을 강사에게서 들었다. “어

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뱃 속에는 똥

이 꽉 차있고 마음에는 욕심, 욕정, 

음란, 시기, 질투, 원망이 꽉 찬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인간은 천사입니다” 라는 말은 정순

이에게는 큰 깨달음이었다. 그렇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길을 찾아 헤

매면 인도해주고 물에 빠졌으면 건

져주고 성관계도 부부간에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나이의 생

각은 산산 조각이 나고 오히려 세상

은 약자를 이용해서 강자들이 자기

의 욕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꽉 찬 세상인 

것을 체험한 그녀에게 설교자를 통

하여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녀는 계속 그 교회에 다

니다가 얼마 후 목사님의 소개로 상

처한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를 통

하여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었

다.  작은 식품점을 성실하게 운영하

면서 언제나 반려자를 배려하고 마

음 편안하게 해주고 여분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다. 남편은 하

루에도 3 번 이상 ‘사랑한다’ 라고 말

하며 거친 자기 손을 잡아줄 때 한 없

이 행복함을 느낀다. 수 십년 험한 세

상에서 거칠게 살면서 육체나 마음

에 상처 뿐인 그녀는 사랑한다는 말

을 들을 때마다 치유를 받는다. 또한 

증오의 대상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봄날에 눈 녹듯이 없어지고 더욱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의 활력소를 얻

는다. 요즘은

시간 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세상

이 너무도 밝게 보인다. 정숙씨에게

는 잘 쓰는 말이 생겼다. “ 감사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녀

가 있는 곳에는 따뜻한 인정이 차고 

넘친다.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지역 

한인교회 총무

현순호 칼럼

말 한 마디

마음을 울리는 기도와 맑고 깊은 목

소리로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

수전도단의 심형진 간사를 만나 청년 

사역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 심 간사는 

청년사역은 기독교의 미래라고 강조하

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부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찬양인도자는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며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질 것을 조언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

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것을 당부했다.

- 이번 미주 투어에 대한 소감은?

이번 미주 투어는 아틀란타, 워싱턴 

DC, 뉴욕, LA, 시애틀을 거쳐 밴쿠버에

서 집회를 갖는 일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매우 컸던 시간이었고 청

년, 대학생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

요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집회를 통

해 드러나듯 갈급한 마음을 가진 청년

들이 매우 많았고 그에 따른 청년들을 

위한 예배 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 같다.

- 각 교회 찬양 인도자들이 많이 참석했

다. 찬양인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찬양 인도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삶으

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에서는 더욱 그렇겠지만 유혹이 많은 

외로운 싸움이다. 찬양 인도자는 말씀

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 사역을 감당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예배를 사랑해야 한다. 

찬양인도자들의 예배를 많이 듣고 영성

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미국에는 훌륭

한 영어권 사역자들도 많이 있으니 관

심을 갖고 배우고자 한다면 도움이 많

이 될 것이다.

-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찬양을 위해 

준비할 것은?

찬양팀의 기도와 준비도 필요하지만 

회중들의 갈망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

님을 향한 소망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 찬양팀과 회중들의 갈망함이 동

떨어지면 은혜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예배 인도자들은 회중들을 함께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과 멘트, 말씀 모두 중요하지

만 예수님께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듯이 갈망이 있

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사역에 대하

여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을 사랑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

랑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부가적인 

것이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

지고 다가가면 서로의 문이 열린다. 다

음 세대에게 눈을 돌리지 않으면 미래

는 없는 것이다. 이슬람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역시 사명

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

다. 복음 안에서 중심을 잡고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변화에 대해 둔감하면 

안 된다.

- 오늘 집회를 참석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전심을 다해 찬양했는데 집회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이어가서 예배하는 것

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 삶으로 예배하며, 이곳에서 함

께 찬양하며 뛰었듯이 세상 속에서 하

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 뛰어오르

기 바란다.

                                 <김브라이언 기자>

예수전도단 심형진 간사 

이동원 목사는 18일 상항소망장로교회 말씀축제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
됨의 숙제”라고 말했다. 

예수전도단 <심형진 간사> 인터뷰 

청년사역은 기독교의 미래 

기독청소년극단 센트, 연례 오디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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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준을 채택하느냐가 중요합

니다. 왜냐하면 표준이 무엇이냐에 따

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

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위(표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

어 목표가 ‘백만’이다라고 합시다. 여

기에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붙이느냐, 

아니면 달러라는 화폐 단위를 붙이느

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면

적 1000 스퀘어피트와 1000 에이커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화

씨 100도와 섭씨 100도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성경은 모든 단위를 ‘믿음의 단위’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에 강국을 

위해서는 믿음의 표준을 선택해야 합

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

엘의 적인 미디안 군대의 숫자를 13만

5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대하기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

가 3만2000명. 산술적으로는 4배 이상

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도저히 불

가능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의 리더였던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

십니다. 전투를 위해 그들 중 단 300

명 만을 선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

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표준(단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에 민감하기 보다는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떤 표준을 채택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겸

허하게 받아들인 기드온은 ‘믿음’이라

는 단위를 채택하였고, 그 기준에 따

라 믿음의 용사 300명을 선발했습니

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만

들어 졌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

인 전투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진행되었던 

여리고성 공략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

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

아는 믿음의 단위를 채택했습다. 믿음

으로 매일 한바퀴씩 견고한 여리고성

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대승

에 심취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비

해서 그 규모가 훨씬 적었던 아이성에 

대해서는 군사단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는 여지없이 패

하고 말았습니다. 두 전투를 통해서 발

견하게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표준

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

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 말

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큰 결실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은 믿음의 단위

(표준)가 채택될 때 가능함을 역설함

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은 고침을 바라

는 두 시각 장애자에게 예수님이 물으

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때 두 시각 

장애자는 “주여 믿나이다”라는 대답

을 통해서 믿음의 단위를 선택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들

으신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표준을 채택

하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됨

을 확증하십니다. 그러자 두 시각 장애

자의 눈은 곧 밝아졌습니다 (마태복음 

9:29).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즉각 일

반적 단위를 말했습니다. 적어도 200 

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의 단위가 

아닌 믿음의 단위를 채택하라는 개념

에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믿음의 단위를 채택하신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한다면 약 만명 가까이 되

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만드십니다.

이민자들이 빨리 미국 땅에 정착하

여 뿌리를 내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각종 표준(단위)에 빨리 익숙해져야 

합니다. 화폐 단위인 달러에, 거리 단

위인 마일에, 용량 단위인 갤런에, 무

게 단위인 파운드에, 면적 단위인 스퀘

어피트에 익숙해 지지 않으면 아메리

칸 드림의 실현은 이미 물 건너 간 것

이나 다름 없습니다. 

강국을 이루는 삶도 마찬가지입니

다. 진정한 강국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표준(단

위)에서 믿음의 단위로 빨리 전환되어

야 합니다. 오로지 믿음의 단위를 채택

한 자에게만 강국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

을 옮기십시오. 

“믿음의 표준을 채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을 하면서 전

도서를 읽어 보면 잊혀지는 사람의 허

망함이 나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잊

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의 삶에서도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다 

잊혀지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은 여자 친구를 짝사랑

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고, 그것이 우

리 또래들한테는 정말 큰 소식이었습

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만나서 그 친

구를 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

다. “너, 지금도 그 아이 좋아하니?” 그

러자 그 친구 씩 웃으면서 “잘 기억도 

나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잊혀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 보

면,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에서 외롭게 

시작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

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모든 유

혹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수님 주변

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

더니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가 모여듭

니다. 예수님은 잊혀지는 사람으로 사

신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 가는 사랑의 

동심원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우리들

이 이해관계에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

면서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랑의 한 연결 고리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북 주민들의 인권을 위

해 이북에 들어간 로버트 박씨는 잊혀

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사람

들이 계속 나오는 이어지는 사랑의 출

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살신

성인의 사람들은 잊혀지는 인생이 아

니라 이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 

후에 잊혀지고 말 덧없는 일들이 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의미있는 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의 최대 및 최고의 화두는 

경제회복과 국가안보입니다. 두 화두

가 국민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어

찌 보면 국가안보가 우리생활에 있어

서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경제회복은 삶

의 영위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

가안보는 생명의 존속에 관한 이슈이

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최대강국인 미국

이 2차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자초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

이 의아스럽습니다. 더구나 어마어마

한 국방비와 최고 첨단의 무기를 갖

춘 방대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9.11 사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후 막

대한 돈을 쏟아 부어 전쟁을 일으키어 

멸종시키려고 노력하였고 하고 있지

만 지금까지 국경없는 적인 테러의 위

협을 받아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인간의 지능을 의심하게 합니다.

작년 성탄절날 디트로이트로 향한 

델타비행기에 폭발물이 잠입되어 비

행기폭파사건이 터질 뻔하였고, 몇 일

전에는 세계적인 검색인터넷회사인 

구글이 e-mail에 해커가 잠입하여 e-

mail의 통신을 방해한다고 하여 중국

에서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하여 세계

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전자가 폭파테러라고 한다면 후자

는 전자테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어떻든 테러는 현세대에 와

서 국가의 안보, 아니 인간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고, 앞

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국가의 생존과 인간의 생명

을 위협할런지 모를 일입니다.

국가와 인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

여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막대

한 자금을 투자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

만, 자그마한 폭발물 하나의 비행기내 

반입을 검색하지 못하고,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인터넷통신의 방해

를 막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생

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온 몸을 투시하는 장치를 설치

하여 비행기내 폭발물반입을 색출한

다든지, 첨단의 검색장치를 개발하여 

인터넷의 각종 해커들을 막는다든지, 

고도의 현대식 국방력을 기른다든지, 

하는 세상적인 국가안보방법을 마련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국가안보확보

문제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국가/인간의 안보확보는 

영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

경이 이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그의 시편을 통하여 국가와 인간의 안

보를 확보하는 2 가지의 길을 제시하

고 있습니다.

첫째의 길은 먼저 국가와 인간의 안

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확립하고 수행

해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국가/인간안보의 근본원칙은 (1) 

어떠한 기초위에 집을 세워야 하며, 

(2) 성을 지키기 위하여 무슨 무장을 

하여야 하며, (3) 집과 성을 어떻게 관

리/경영 하는가 등의 3가지 분야와 관

련되어 있습니다.

집을 세워야 할 기초와 관련해서 솔

로몬은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고 역설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세우는 

집은 반석위에 지은 집이고 그 반석

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고 예수님

이 가르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

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선

한 것, 기쁜 것, 온전한 것이라고 말

해 줍니다.

요약하면 국가운영과 인간생활의 

틀이 모래가 아닌 반석, 즉 하나님의 

뜻인 선과 기쁨과 온전이라는 기초위

에 세워졌을 때에 어떠한 광풍이나 테

러가 몰려 와도 꿈적하지 않고 견딘다

는 것입니다.

반석위에 세운 틀을 지키기 위한 

완전무장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주장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

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

다”라고. 여호와가 성을 지킨다고 하

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임을 바울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7가지의 영

적 무장, 즉 진리, 의, 평안, 믿음, 구

원, 말씀, 기도와 간구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7가지의 영적 무장을 갖추었

을 때에 어떠한 외부의 위협에도 국

가와 인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의 보증을 위한 마지막 근본원

칙은 틀을 반석 위에 세우고 영적 무

장을 완비한 다음에 그 틀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

게 잠을 주”신다고 솔로몬은 말합니

다. 다시 말하면, 경영의 원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친구간의 인

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본 받아 한 틀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그러한 사랑을 상호 하게 되면 어떠한 

테러의 위협이 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위협을 능히 극복하고 안보를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국가/

인간의 안보를 위한 근본원칙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실용적인 안보전략을 

둘째의 길로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시편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된다고 읊으면서, 자

식을 많이 갖는 것이 안보의 주요전략

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같

이 자식을 듬뿍 많이 갖고 있으면 “성

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되고 자기가 속해 있

는 틀의 안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

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

로, 가정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자

녀를 장사의 전통에 가득한 화살같이 

넘치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후세

들을, 자녀들을 많이 배출하고 양육하

고 인도하는 것이 안보를 위한 실용적

인 전략인 것입니다.

안보의 근본원칙인 반석과 전신갑

주와 사랑, 그리고 안보의 실용전략

인 전통에 가득한 화살같이 많은 자

녀는 현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인간의 안보에만 국한된 성경의 가르

침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이는 예

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

리가 어쩔 수 없이 연속적으로 치루어

야 할 영적전쟁의 근본원칙이요 실용

전략인 것입니다.

김지성 칼럼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백 순 칼럼

백 순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잊혀지는 사람, 이어지는 사랑 

이성호 칼럼

이 성 호 목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국가안보와 하나님의 산성 <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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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위에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목 뒷부분의 뻐근함이 오래도록 지속되

는가? 이는 목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다. 단순히 피로 근육이 뭉친 것쯤

으로 여기고 이 통증을 방치하다가 목 

디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다.

볼링공 하나(평균 4~5kg) 무게인 머

리를 지탱하기 위해 목뼈는 C자형 곡선

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

관으로 이 곡선이 직선으로 변형된다

면?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지 못해 목뼈

는 물론 주변의 근육까지 무리가 갈 것

이다. 단순히 목 뒤가 뻐근한 증상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우리의 바람일 뿐

이다. 위로는 머리, 아래로는 흉추와 연

결되어 있고 3만 가닥의 신경이 통과하

는 목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

안과 질환,불면증,만성 감기,목 디스크,

전신마비,호흡 곤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 혹시 어깨에 곰 한 마리가 올라

탄 듯 무겁고, 목 뒷부분이 항상 뻐근해 

습관적으로 주무르지 않는지, 피곤해서 

생기는 흔하디흔한 통증이라 여기다가

는 큰코다친다. 이는 목뼈가 보내는 이

상 신호니, 지금이라도 목 건강을 위협

하는 자세를 고치고 잘못된 생활 습관

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개숙인 현대인 사실, 우리 일상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는 일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하루 

종일 모니터에 눈을 고정시킨 채 키보

드를 두드린다.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

지를 보내고, 휴대용 오락기로 게임을 

할 때 머리는 땅을 향한다. 머리를 한쪽

으로 오래 기울이면 특정 근육이 긴장

하게 되고, 오래 긴장한 근육은 서서히 

딱딱하게 뭉치는데. 이 현상이 자주 반

복되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정렬이 무너

진다. 목뼈를 텐트의 기둥에 비유하자면 

근육은 테트를 지탱하는 밧줄이다.

목뼈가 휘는 것은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텐트의 기둥이 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 결과 머리가 

거북처럼 구부정하게 앞으로 빠지면서 

목의 C자형 커브가 일자로 펴지는데, 이

것이 바로 ‘일자목’이다. 일자목 증후군

에 걸리면 뒷목이 아프고 어깨에 통증

이 온다. 심한 경우 머리 울림,두통,현기

증,눈의 피로,손 저림 증상까지 나타난

다. 게다가 목에 주름이 생기고, 지방 세

포가 늘어나 가늘고 긴 목선은 점점 남

의 얘기가 된다. 어디 이뿐일까? 머리의 

하중이 점점 목으로 집중되어 목 디스

크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자세가 목 건강을 좌우한다 목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잘못된 자세에 있다. 당

신은 예외라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

는 자세를 체크해보길. 혹시 이 무거운 

<럭셔리>를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거북이처럼 쭉 빼고 있지 않은가? 아니

면 침대에 엎드려 가슴 밑에 큰 베개를 

받친 채 책을 읽지는 않는지….“등받이

가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 앉으면 고개

를 내밀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기 쉽

다. 이 자세가 반복되면 목 뒤와 어깨 

근육이 긴장되어 무리가 갈 수 있으므

로 등을 벽에 기대거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것이 좋다. 의자에 앉을 때

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몸을 살

짝 뒤로 젖혀 등 전체가 등받이에 닿도

록 해 체중을 분산시키켜야한다. 목, 등, 

허리는 모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서로

의 자세에 영향을 미친다. 허리가 구부

정하면 목도 반듯해질 수 없음을 기억

하자. ‘바른 자세’를 익혔다면 많은 시

간을 보내는 사무 공간의 환경을 바꿀 

차례. 키보드와 마우스의 방향이 적절

하지 않으면 목 근육에 부담이 가니 무

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

는 것은 정상적인 목의 C 커브를 무리

해서 일자로 펴는 것과 같으므로 모니

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모니터 옆에 독

서대를 구비할 것.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세일지라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금물이다. 1시간마다 10분 정도 휴

식을 취하면서 목과 어깨를 좌우 상하

로 돌리며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목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도록 지그시 숙인다(

이때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가볍게 잡

는다). 왼쪽으로도 이 동작을 반복한 다

음 머리 뒤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아래

로 지그시 누른다. 마지막으로 가슴 앞

에서 양 엄지로 턱을 받치고 천천히 위

로 밀어 올린다.

▲완벽한 베개를 만나는 방법

잠을 잘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수면 자세는 누웠

을 때 목뼈가 C 커브를 이루는 것. 전문

가들은 베개만 바꿔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한다. 베개를 높게 베면 정상

적인 목뼈의 C 커브가 반대로 꺾이면서 

목과 어깨 근육에 무리가 간다. 베개의 

높이가 8~10cm일 때 척추의 자연스러

운 정렬과 목뼈의 이상적인 커브를 유

지할 수 있으며 너무 딱딱한 것, 지나치

게 푹신한 것, 목만 받치는 목베개 등은 

목 건강을 해치는 원흉이다.

자생한방병원 풀러튼분원 

 (714) 773-7000

목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 바로 잡는 법

과식을 하거나, 혹은 음식을 급하게 먹

고 난 뒤 속이 갑갑하고, 배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다.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을 식

적이라고 한다. 병의 수많은 원인 중에서 

지금 만병의 근원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것

이 바로 음식이다. 어쨌거나 어른들 말씀

처럼 잘 먹어야 탈이 없다는 말이다. 식적

은 만성 식체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쉽

게 말해서 음식으로 인해 생긴 모든 병을 

‘식적’이라고 한다. 간단히 손으로 명치끝

을 눌러서 아프면 음식으로 인한 질환이

다. 원래 비위의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음

식 습관까지 좋지 않게 되면 먹은 음식

의 기운이 소화관에 정체된다. 이때 소화

가 덜된 음식찌꺼기가 위와 장에 남아 있

으면 소화 장애를 일으켜 소화불량과 복

통, 대변을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다. 싱크대에 음식 찌꺼기가 많이 막혀 있

다면 음식 찌꺼기가 썩으면서 가스가 발

생한다. 그리하여,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서 싱크대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먹은 것이 적(積)을 형성해서 

막혀 있는 것이다. 몸의 싱크대인 위장이 

막혀있으면 물이 체이게 된다. 즉 습기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이 이

렇게 속에서 막히면, 구체적으로 몸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 식적으

로 몸에 습이 쌓이면 5가지의 증상이 단

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성적으로 피

곤하고 항상 눕고 싶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을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

다. 이는 몸에 쌓인 습을 제거하려는 생리

적인 현상으로 본다. 그리고 자연히 체중

이 증가한다. 간혹 ‘원장님 저는 밥을 한 

숟가락씩 밖에 안 먹는데 웬 살이 이렇게 

많이 찝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먹어서 찌는 것이 아니고 습이다. 흔히 장

마철이 되면 화장실 문이 찍찍하면서 열

리듯이 몸에 습이 차면 나무가 뒤틀리듯 

뼈가 뒤틀린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고 

손이 부으면서 뼈가 튀어나오거나 류마

티스 등으로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이것

이 계속 진행이 되면 배에 물이 차서 심하

면 중병으로 가게 된다. 그 외에 식적 환

자는 감기가 아닌데도 목이 붓고 열이 나

는 증상을 보인다. 중이염이나 비염 등의 

만성염증이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한 체기를 자주 느끼고 늘 기운 없어하고 

만성 소화 불량, 의욕 저하, 복통에 시달

린다. 배에서 덩어리 등 단단한 것이 만져

지거나 신물이 올라오고 입맛이 떨어져 

체중이 줄기도 한다. 이들은 양방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도 대개는 이렇다 할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 그 외에도 ‘식적 

요통’ ‘식적 두통’이라는 질병이 있다. ‘식

적 요통’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10가지 요

통 중 하나이다. 소화 불량, 만성 위염이 

있거나 과식한 뒤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

오는 것이 주증상이다. <계속>

경희한방병원 가든그로브 (714)537-

0800 / 얼바인 (949)355-5594

이기풍 목사의 증조부는 홍경래

의 난 당시 역적으로 몰려 고난을 

당했다. 그때 사형을 당할 뻔 했으

나 구사일생으로 황해도 구월산에 

몸을 피했다. 그의 부친은 고향인 

평양으로 다시 돌아와 신분을 감

추고 농민으로 행세하며 살았다. 

1868년 11월 21일, 이기풍 목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

이기풍은 어려서부터 재치있고 

슬기로워 신동으로 불렸다. 여섯

살 때는 사서오경을 줄줄 외웠으

며, 묵화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어 

어른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열

두살 때는 붓글씨 백일장에서 장원

이 됐다.

뛰어난 재주가 있었음에도 증조

부의 역적죄로 인해 이기풍은 관료

가 될 수 없었다. 의식있는 민족주

의자였던 이기풍은 외세의 제국주

의적 침략으로 조선이 몰락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출세하

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없었다. 이

러한 환경은 혈기방자한 청년 이기

풍의 성품을 급하고 괄괄하게 만들

었다. 술과 박치기의 명수로도 알려

진 이기풍은 당시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술이 가득 취

해 평양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

었다. 마침 평양좌수의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갔다. 도도하게 말을 탄 

것에 비위가 상하자 그는 평양좌수

를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 사건으로 청년 이기풍은 석달 동

안이나 목에 형틀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후 1885년 어느 날 이

기풍은 길거리에서 생전 처음으로 

코가 큰 백인을 만난다. 한국에서는 

보기드문 큰 체구인데다 도도한 몸

짓으로 가슴을 내밀고 가는 모습이 

이기풍의 비위를 건드렸다. “저 양

코배기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을까? 저것들도 날도둑놈들이 아

닌가? 저 놈들을 우리 나라에서 하

루바삐 몰아내자”고 생각했다. 그

날 밤 이기풍은 친구 대여섯 명과 

함께 그 백인(마포삼열 선교사)의 

집에 몰려가 돌을 우박같이 쏟아부

었다. 물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심

하게 났지만, 준비한 돌을 모두 던

져도 인기척이 없었다. 거만한 양코

배기와 직접 대결하지 못한 것이 분

했지만,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한달이 지난 어느 날, 장터를 건

들거리며 지나던 청년 이기풍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

는 것을 보았다. 그가 친구들과 함

께 돌 공격을 감행했던 백인이 서

투른 조선말로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고 있었다. 성격이 고약한 청

년 이기풍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를 향해 다시 돌을 날렸다. 던진 돌

은 성경을 가르치던 마포삼열 선교

사의 턱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땅바닥에 거꾸러졌

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 바닥을 시

뻘겋게 물들였다. 군중들은 모두 두

려워서 흩어졌고, 이기풍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그 자

리를 떠났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그가 살던 평양성에도 전쟁이 극심

해졌다. 집집마다 말할 수 없는 기

근으로 허덕이게 됐다. 방 안에 혼

자 박혀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원산

으로 여행을 떠났다. 기고만장했던 

패기도 모두 사라지고 풀이 꺾인 채 

그곳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

다. 이기풍은 친구들의 권유로 담뱃

대에 그림을 새겨 팔기로 했다.

어느 날 담뱃대를 한 묶음 손에 

들고 힘없이 걸어가다 길가에서 코 

큰 스왈른(Swallen) 선교사를 보게 

된다. 이기풍은 순간 정신이 아찔해

지면서 평양에서 돌로 친 양코배기

의 화신이 원산까지 와 있다는 생각

이 들었다. 이기풍의 양심은 갑자기 

괴로워졌고, 꿈에서 자신을 나무라

는 사람(예수)를 만나게 된다. 눈물

과 콧물이 뒤범벅 되도록 과거에 저

지른 죄를 회개했다. 지난날 저지른 

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나

서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뜯

으며 통곡했다. 전도자 김석필은 그

런 이기풍의 손목을 잡고 선교사 스

왈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기풍의 진솔한 자백을 들은 스

왈른 선교사는 “분명히 당신을 예

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요. 형제

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사하여 주

셨소”라고 말했다. 이기풍은 지난

날 마포삼열 선교사에게 저지른 죄

를 스왈른에게 모두 고백하고 회개

한 이후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1898년부터 함경도 일

대에서 성경 반포 및 전도 사역을 

하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다. 1907

년에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

인 중 한 사람으로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돼, 장로교단의 효시인 독노

회(獨老會)가 조직되면서 제주 선

교사로 파송됐다. 1919년 광주 북

문내교회 초대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주 선교에는 늘 관심을 기울였다. 

1920년 전라도 장로회총회 부회장

을 역임했다. 이후 일제의 신사참배

(神社參拜)에 완강히 거부하며 호

남지방 교회 지도자들과 반대투쟁

을 하다 체포돼, 심한 고문 후유증

으로 1942년 6월 20일 오전 8시에 

쉼을 얻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성령의 강권적인 간섭과 사역을 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

상에서 막 살았던 사람도 새로운 사

람으로 거듭난다.

한방 칼럼

봉 승 전  원장
경희한방병원

송태흔 칼럼

송 태 흔  목사
엘림코뮤니오

자생 칼럼

윤 제 필  대표원장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분원

음식이 병을 부른다 (식적)

신동이라 불렸던 이기풍의 회개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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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바타’는 단순히 잘 만들어

진 헐리우드 SF 블록버스터인가, 아

니면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전 세계

로 전파되고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

인가? 외계 행성 ‘판도라’에서 모든 자

연과 교감하며 살아가는 ‘나비족’, 그

리고 이 나비족과 인간의 DNA를 합

성해 얻어진 아바타를 통해 새로운 몸

과 인생을 얻은 한 청년. 조금만 주의

를 기울인다면 쉽사리 읽어낼 수 있

는 영화 ‘아바타’의 범신론 또는 뉴에

이지 코드다.

영화 ‘다빈치 코드’와 같은 명백한 

반기독교적 영화는 아니면서, 어딘

지 모르게 위험해 보이는 ‘아바타’의 

아슬아슬한 세계관을 어떻게 해석하

며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두고 세

계 기독교계도 이례적인 관심을 보이

고 있다.

영화 ‘아바타’에 대한 해석은 물론, 

이 영화가 ‘타이타닉’과 ‘터미네이터’ 

등 지극히 대중적인 작품들로 유명세

를 얻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

이며, 영화가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든 간에 흥미 유발을 최고

의 미덕으로 내세우는 전형적인 헐리

우드 영화라고 받아들인다면 논란의 

여지조차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는 

영화는 영화일 뿐 심각해지지 말자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최대 복음주의 잡지 크

리스채너티투데이 온라인판은 ‘아바

타’를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으

며, 영화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범

신론적 분위기에 대한 경계도 지나치

다는 내용의 기고를 실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물론 대자연 자체

인지, 혹은 대자연을 지키는 정령인지 

모를 여신 ‘에이와’를 숭배하고, 영혼

을 지닌 판도라 행성의 모든 생명체

들과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비족

들의 삶의 모습이 영화 전반에 흐르

며 묘사되고 있다. 또 보수 기독교인

들에게는 다소 섬뜩하게 느껴질 만한 

에이와 숭배 의식들이 나타나고 있기

도 하다.

그러나 기고는 ‘아바타’에 나타난 

이같은 자연 숭배의 모습은 오늘날 

특정한 유사 종교나 마법 등의 구체

적인 형태를 띠고 묘사되고 있기보다

는 매우 모호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으

며, 에이와도 규정되기 힘든 불분명한 

존재로 영화 전체에서 묘사되고 있어, 

‘열린’ 해석을 남겨 놓고 있다고 평했

다. 에이와를 ‘뉴에이지의 여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바타’란 영화

의 거대한 판타지를 이루는 일부로서 

해석한다면 크게 논란 삼을 만한 문제

가 못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고는 영화가 기독교인들

에게 갖게 만드는 의문들을 충분히 고

려하면서 영화를 관람한다면, 기독교

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생각할 만한 거리를 제공받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나비족이 갖고 있는 신앙의 체

계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

앙과는 어떻게 다른지, 주인공이 나비

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

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

는지 등 토론해 볼 만한 주제가 풍부

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록 헐리우드식 피상적 플롯

에 갇혀 그 빛을 온전히 발하고 있지

는 못하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약자에 

대한 침탈, 자연 파괴에 대한 반대 메

시지도 -감독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만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

으로 다스릴 책임이 주어진 기독교인

들에게 묵상할 만한 주제가 된다고 기

고는 밝혔다. 물론 그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면 말이다.

한편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어떤 사상을 사람들

이 무비판적이고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대중 문화의 위험성이라면 위험성

이다. 오늘날 대중 문화란 가면을 쓰

고 각종 세속주의 사상과 음란과 죄악

의 문화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 이

러한 사고가 내포하는 위협을 보여 준

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바타’는 비

록 최근 논란이 됐던 ‘다빈치 코드’처

럼 노골적인 반기독교 문화는 아니지

만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만한 문화 현

상이라는 입장도 있다.

최근 교황청을 비롯한 미국 보수 

교계가 ‘아바타’의 전 세계적 흥행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종교 대신 

자연 숭배를 부추기고 있는 영화”라

고 비난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영

화가 이룩한 놀라운 영상 기술의 진

보와, 친환경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화에 드

러난 범신론적 코드에 대해서는 그저 

재미를 위한 요소라고 보기에는 위험

한 면이 없지 않다고 평했다.

교황청 언론인 로세르바토레 로마

노와 바티칸 라디오는 영화가 “자연 

숭배와 관련된 강신술에 빠져 있으

며 생태계를 새 밀레니엄 종교로 변

모시키는 모든 유사 독트린을 교묘하

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

연을 ‘새로운 신’으로 대체시킬 위험

에 대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평소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는 교황청의 설

명이다.

미국 보수 교계 역시 “자연이 하나

님을 대신해 버린 이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다”

며 “영화는 그 동안 잘 알려져 왔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범신론적 사상

이 폭넓게 반영되어 있고 이는 다분히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

다. 또한 아바타라는 설정 자체가 현

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의 공존이라는 

뉴에이지적 사고를 고스란히 담고 있

다고도 지적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

상의 세계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냐는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

아바타’의 가공의 행성 판도라에 매혹

된 일부 관객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

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되

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아바타’에 담긴 세계관을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은 영화가 흥행가

도를 계속해서 달리는 한 아마도 한동

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

임스 카메론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갖

고 ‘아바타’의 세계를 연출했든지 간

에 그의 손을 떠난 순간 영화를 어떻

게 보아야 할 것인지는 기독교인 관객

들의 몫이다. ‘아바타’ 속에서 펼쳐지

는 세상은 그야말로 경이 그 자체다. 

어떤 이들은 ‘아바타’가 놀라운 시각 

효과로 전에는 미처 없었던 새로운 경

험의 경지로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평하기

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체험을 즐기

려는 목적에서만 영화를 보는 것이 아

니라면, 기독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영화를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독교계 지도

자들의 견해다.           <손현정 기자> 

“단순한 SF 영화” VS “위험한 범신론 사상”

‘아바타 열풍’ 어떻게 봐야 하나… 세계 교계도 관심

세계 전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아바타’. 한국에서도 이미 지난 주 8백
만 관객을 돌파하며 외화 사상 첫 1천만 관객 동원 기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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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제2교육관: 3440 Wilshire Blvd. Suite 276, LA CA 90010
Tel: 213-215-8523 / www.scrdm.org

3550 W. 6th St. LA, CA 90020  Tel: 213-448-9999

문의: 213-380-1112

남가주리디머교회

주님세운교회

담임:김요섭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본당)
주일 2부예배: 오후1시 (본당)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제2교육관)

주일학교/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새벽예배 (화-토) 오전6시 (본당)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 213) 550-7377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얼바인침례교회
담임:한종수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7시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9시45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45분
주일 4부예배: 영어예배 :오후1시35분
새벽기도 (화-토) 오전5시30분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 성경공부: 오후 8시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6시

ShimChurch.org

담임 이철기 목사

쉼 있는 교회

동양선교교회

오렌지새영교회 

윌셔크리스천교회 

소중한사람들(구,거리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담임: 임병철 목사

담임: 엄규서 목사

대표: 김수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7시00분
주일 2부예배: 오전8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0시15분
주일 4부예배: 오후12시15분
주일 5부예배: 오후2시30분
Family Chapel E.M Sunday: 12:00 PM

주일예배:오전11시  

새벽기도회(화~금):오전6시20분 

수요예배&성경공부:오후6시

주일예배: 오후 1:00 /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기도 : 오전5:30(월-금)
                오전 7:00(토)
셀모임 :    오전 7:00(토)

주일예배: 1부 8시30분 / 2부(영어예배) 9시45분

               3부(전통예배) 11시30분 / 4부(찬양예배) 2시

주일학교: 11시30분    토요젊은이 예배 6시

매일 오전7시 (다운타운 4가 Crocker st.)찬양과 나눔예배 
주일 1부 오전7시 거리예배 / 2부 오전9시30분 센터예배
한인홈리스자활센터 운영, 후드뱅크 운영, 한국노숙자
무료급식 및 노숙자전용교회, 센터운영, 미얀마 무료급식 및
고아원 운영, 중국, 멕시코, 북한 무료급식 지원사업

3921 Wilshire Blvd., #400-4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380-7755

SL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담임:김옥균 사관

주일 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후 1시 30분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한어 청년부: 금요일 오후 7시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323-466-1234   www.omc.org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el:213-480-0714   www.salvationarmy.com

315 S. Knott Ave.#206 Anaheim, CA92804
Tel : 714-900-1008 comingj@gmail.com

61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 213-382-5658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www.ppeople.org
Tel: 213-385-4515   Fax: 213-385-5474   E-mail: streetla@yahoo.com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90020 
Tel : 213-383-2939   newlifeoasis.org

주일 4부(청년):            오후 1: 30

나성한인감리교회

한인어린이회
( 어린이 선교회 )

회장:  테레사 엄  목사

비영리 법인 주 연방정부 IRS

14555 Valley View Ave. Suite C.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 714-236-0256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 (영어)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화-금) 오전 5시 30분, (토)오전 6시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예배: 오전9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30분

주일 4부(청년): 오후1시30분

수요예배:  7시 20분 

한국학교 오전 10시

뮤직 아카데미 

오후 1시 30분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 213-380-9377, Fax : 213-380-9378

새벽기도회: 6시  수요예배: 7시30분   금요기도회: 8시

주일예배: 오전11시,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 (매일): 저녁 7:00

SOLOMON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 (PH.D)
부총장: Dr. Brent Price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주일 1부예배: 오전8시

주일 2부예배: 오전9시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12시30분

-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 찬양예배 오후 3:30

1829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교회 :  (323) 732-7356  목사관 : (818)993-3574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30분 

갈릴리선교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 : 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 : 00

youth : 11 : 00

어린이부 : 오전 11 : 00

새벽기도회(화~금) : 오전 5 : 30

토요연합새벽(토) : 오전 6 : 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el : 323-735-6412, www.gmcchurhc.com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90248  
T (310) 719-2244  F (310) 719-2229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주일1부 오전 8:30 본 당, 2부 영어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3부예배 오전 11:00 본 당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유아유치부 주일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실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el: 310-940-1646 / 714-397-2875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교회 :  (213) 745-9191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주일 1부 :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 오전 11시 

주일찬양 : 오후 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금요예배 : 오후 8시 

새벽예배 : 오전 5시 30분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793-2297, 2298(Fax)  www.wbpcusa.com



기독일보제 229호2010년 1월 21일 목요일 크리스천비지니스14

   

   

Classified Add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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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2월 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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